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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역사문화 기록화(아카이빙)의 의의와 방법

좌혜경(문화재위원)

I. 기록화의 의의

1. 아카이브의 개념

❍ ‘아카이브’란 용어는 원래 정부나 관공서 및 기타 조직체의 공문서와 사

문서를 소장하여 보관하는 문서관

❍ 기록보존서를 의미하는 보존문서관을 뜻하는 불어 ‘Archives’에서 유래

❍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자 ’archives‘를 사용하고, 기관에 대해서

는 대문자 ’Archives‘를 사용

- 디지털 아카이브는 수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로 보관, 자료간의 관련

을 유지하며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 동영상, 음향, 텍스트, 사진, 화상정보, 음악 등 각종 유형의 디지털 정

보 포함   

   

2. 목적

  

❍ 제주 관련 연구물, 고문서, 고문헌, 도서, 생활문화에 대한 구술자료나 

영상자료(CD, DVD), 사진 등, 기본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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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향(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인 디지털 자료의 메

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센터 기능

❍ 자료의 분류, 전시, 연구, 열람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아카이빙

❍ 21C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자원의 가치 창조와 콘텐츠화 및 산업

화를 위한 지식 자원 자료의 활용

3. 필요성

❍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디지털화

된 제주 자료들이 필요함  

❍ 사라져가는 생활사 Life Story 및 영상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연구가 시

급함 

❍ 자료의 보존·관리 최적화를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구성이 필요함

❍ 다양한 기록자료(연구물, 사진, CD롬, 녹음테이프, 비디오, 필름 등)를 

수집, 보존, 분석, 연구를 위한 기관이 필요함       

❍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의 기능을 갖추어서 문화유산 기능을 지닌 LAM 

(Libraries, Archives, Museums)의 성격을 지니고 타기관의 제주학 관

련 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4. 의의

❍ 체계적인 자료 관리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지식을 활용 자산화하고, 

웹사이트를 이용한 정보제공으로 통합 교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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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

성과 체계성, 대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자원의 콘텐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원천 기반 제공

❍ 제주의 전통문화 관련 신화, 해녀, 돌문화 등 문화 콘텐츠 확대 재생산 

및 문화자원화

❍ 구축된 자료를 교육, 연구, 창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기회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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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카이브의 방법 : 제주학아카이브를 예로

1. 비전

      

비전 ➡ “제주학 지식 자원의 가치 재창조 ”

정보화 자료관 연구소 역할 공공서비스 확대

➡

∙ 연구물 수집 및 

분류 등록  

∙ 연구자 및 기관 

협력망 구축

∙ 메타데이터에 의

한 DB화

∙ 제주학 연구 계획 

  및 정책개발 

∙ 분석 연구 및 프

로젝트 관리

∙ 통합적 현지조사

∙ 보고서 발간 

∙ 디지털 변환

∙ 콘텐츠 제작

∙ 온라인으로 자료

  서비스 제공

기능

요소

⇩ ⇩ ⇩

➡
제주학 자료의 

체계화

제주학 연구의 

융복합화

지적 자원의 

정보화․공유화
가치

⇩ ⇩ ⇩

➡ 제주의 정체성 확립
지식 자산의 가치 

극대화 
LAM 자료관 건립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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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학아카이브 구축

❍ 2012. 8 : 기본계획 설립

- 제주학 관련 아카이브 및 디지털아카이브 추진 필요성 제기

❍ 2013. 4 : 제주학 인터넷 온라인 아카이브 오픈

- 디지털아카이브 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기능 요건 도출

❍ 현황분석

- ‘제주학아카이브’에서 50000여건의 제주학 자료가 구축되어 대내외로 

공개됨으로써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

- 규장각 소장 ‘제주읍지’ 등 고문서와 고지도를 디지털화 함 : 고문헌 54

건, 고지도 11건

- 제주학 연구물 1865건 : 단행본(259건), 보고서(545건), 논문(978건), 

정기간행물(392건) 

- 개인기증 등 사진자료 서재철 기증 자료 및 해녀, 오름, 포구등 제주관

련 사진 5560건

- MBC, KCTV, KTV 기증 동영상 377건

- 역사 기사 등

□ 제주학아카이브 분류

제주학DB

구분 세분

총류

제주학
연보

학술조사

기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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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무속
기타

사회과학

여성
문화

민속

사회
교육

행정·법
관광

경제
정치

순수과학

동물

식물
환경

해양
지질

기술과학

의,식,주

건축
농축업

수산업
의학

산업

예술

음악

미술

기타
언어 제주어

문학
구비문학
현대문학

역사

고고

지리
제주사일반

사회
문화

4ㆍ3
인물

항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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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카이브

구분 세분

고문헌
해외 문헌

고지도

사진

버섯

야생화
노루

곤충

새
목축

포구
해녀

무속

오름
지역사회

원담
성읍

문화재

동영상

한라산

자연유산

제주인
해녀

문화상징
대한뉴스

민요

제주어
기타

구술(음성)

민요
생애사

기타
구비전승

신문기사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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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 물리적으로 수집된 비정형화된 자료(텍스트, 사진자료, 녹취자료, 동영상

자료 등)에 대해서는 공간이나 인력 면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소관 업무 내역

업무별
총 소요 

인원
소관 업무내역

관장 1 아카이브 업무 총괄 및 기획

아카이브정책
기획팀

3

아카이브 정책개발
대외교류 및 협력 추진 등 협력망 구성
아카이브 자료보존 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
아카이브 서무,예산 관련 업무
아카이브 일반 자료 관리

아카이브 
연구분석팀

4

아카이브 자료 수집 중장기 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심의 위원회 구성 업무
아카이브 자료 분류체계 수립 및 보고서 발간
아카이브 현지조사 및 보고서 발간
아카이브 자료의 콘텐츠 개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등록팀

2

아카이브 자료 수집 총괄
아카이브 자료 및 도서관리 기획 및 운영
아카이브 자료 분류 
아카이브 자료 등록 및 DB구축
귀중본 지정 및 고서 보존관리 업무
기증문고 설치 및 관리 이용에 관한 업무
매체 변환 완료 자료의 자료보존관 이관 및 배가 업무
주제별 정보검색 대행 및 정보 봉사 업무

정보화팀
1

정보화 박물관 기획 및 운영
소장 유물 DB 구축, 관리 및 운영
홈페이지 관리 업무(웹마스터, 웹디자인)
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발 운영
국내외 정보망 협력 이용에 관한 사항
정보 검색 시스템의 유지

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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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메타데이터) 관리

❍ 디지털아카이빙 

․ 원본 자체가 디지털인 자료 : 다양한 형식(format)의 사진, 동영상, 음원 

등 

․ 유물의 실물을 촬영(사진, 동영상)하거나 복사한 자료

․ LP, VHS, CD, DVD 등 특정 매체에 수록된 자료를 디지털화한 자료

․ 필름, 인화된 사진 등을 디지털화한 자료

❍ 기본 요건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관리(입력, 수정, 삭제 등)할 

수 있어야 함

❍ 수집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작품의 수집 구분에 따른 정보 관리

․ 수집 구분 : 기증, 구입, 관리전환, 내부제작

   ① 기증 : 기증자, 기증일, 기증자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② 구입 : 판매자, 구입일, 구입금액, 판매자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전

자우편)

   ③ 관리전환 : 전 소유 기관, 관리 전환일

   ④ 내부제작 : 제작자(촬영자, 구술자), 제작일(촬영일, 면담일), 제작 장

소(촬영 장소, 면담 장소)

   ⑤ 공통 : 수집 설명문 등 부가 정보(면담지 등)

❍ 기본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자료의 기본적인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식별번호, 명칭(이명칭, 영문명칭, 원어명칭), 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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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자료의 세부적인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필요시)유물 번호, 자료 설명문, 공개 여부, 공개 범위, 저작

권 정보(저작권자, 저작권자 연락처, 이용 허락 범위, 저작권 세부사항)

❍ 관계 관리

․ 기능 정의 : 해당 자료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자료와의 관계 기술

․ 주요 요소 : 관계자료의 식별번호, 관계설명문 

❍ 원본 위치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디지털 자료의 원본이 위치한 장소에 관한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원본 형태(실물, 필름, LP․VHS․CD․DVD 등 특정 매체, 문서, 

도서, 디지털 자료), 소장처

❍ 사용자(관리자) 관리

․ 기능 정의 : 사용자 등록, 수정, 삭제, 사용자별 권한관리

․ 주요 요소 : 일련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

편, 사용여부, 그룹권한

❍ 디지털 정보 관리

․ 기능 정의 : 자료의 디지털 정보 관리 

․ 주요 요소 : 파일 형식(format), 파일 크기(size), (필요시)상영시간, 파일

(텍스트-PDF포함, 이미지, 동영상, 음향), 디지털 정보 공개 여부

❍ 자료 이용 이력 관리

․ 기능 정의 : 디지털아카이브 자료 이용자 정보관리

․ 이용 이력 정보 관리 (일시, 이용내용, 이용방식 등), 이용이력 통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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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팅 기능

   -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웹 열람 이력 구조 설계 포함

❍ 분류관리 기능(코드관리) 개발

․ 디지털아카이브 분류체계 초기 데이터 구축 및 향후 업데이트 관리기능 

구현(입력, 수정, 삭제, 수정 등)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코드정보(원본 형태, 파일 형식, 수집 구분, 부

서코드, 권한 코드 등) 관리

❍ 통계 관리

․ 기능 정의 : 보유 자료 현황 통계, 이용 이력 통계, 검색어 통계

   

     

5. 타 구축 사례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자원 아카이브 추진과정

․ 2000. 5 : 이두현 선생 등 원로 민속학자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국

립민속기록보존소의 건립을 건의

․ 2000.8.23. : '민속기록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술 세미나 개최

․ 2006 : 민속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007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개소

- 민속아카이브 수집대상과 방법

  ․ 자료 수집 및 보존: 시청각 자료(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TV 영상

물 등)의 수집 및 소멸 위기에 처한 민속자료의 영상화·기록화, 소장자들

로부터 기증, 복제, 위탁 적극 유도

  ․ 민속 문화재 및 자료의 체계적 채록 및 촬영 : 영상 및 필름 자료 수집,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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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자료 발굴, 북한민속자료 수집 및 연구, 근․현대 생활사 자료 수집 및 보

존 연구

  ․ 민속자료의 체계적 분류 안 작성, 연구 보고서 및 자료집의 발간 및 보급

  ․ 국내외 민속자료 소장자 파악 및 자료 목록화

  ․ 유·무형 민속기능 보유자의 기록화

  ․ 관련 자료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홍보

  ․ 근․현대 생활사 증언자의 Life History 채록

  ․ 민속 문화 정보자료실 운영 : 시청각 자료실, 문헌 자료실, 북한 민속자료

실, 근․현대 생활사 자료실 등

  ․ 민속 문화의 보존계승 관련 정책 개발 및 보존방안 강구

  ․ 시·도 박물관 및 향토자료관 정보지원

  ․ 국내와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망 구축

- 민속자원 수집현황

  ․ 민속학 전문도서 : 몇 차례에 걸친 민속학자의 도서 기증을 통해 약 6만 

5천여 권의 민속학 전문도서 확보

           

이름 기증 도서 수량 특징 비고

최상수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00여 책 한국민속학 도서 1990년

정승웅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033 책 한국민속학 도서 및 보고서 1999년

장철수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6,587 책

사진 1,200여 장

한국 및 독일민속학 다수, 관혼상제 

관련 다수
2001년

임동권
한국민속학관련 도서 1,000여 책

사진 20,000여 장
일본, 중국 민속학 다수 2006년

도서기증 현황

  ․ 다양한 매체의 민속학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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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 주요 추진 내용

          

구분 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현 국가기록 포털 서비스

서비스 형태 기록물 검색중심의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접근구조 기록물 유형 중심 접근 접근이 용이한 주제기반 콘텐츠 구축

콜렉션 일제강제연행자명부 외 1건

- 정기간행물, 국무회의록 등 10개 콜렉

션 구축

- 35,373권 e-book 서비스 제공

기록물 

서비스대상

일반기록물 등 200만권에 대한 목

록정보

공개대상 기록물 4,700건 목록 및 원문 

제공

서비스 기술 - e-mail, SMS, DRM 등 고객편의 지향

온라인 서비스 - 온라인 사본신청 등 서비스 제공

신뢰성 - 서비스 컴포넌트 모델 운영

- 국가기록포털 주요 컬렉션

  ․ 주요 기록군 별로 독립적인 분류체계 및 검색 체계 지원

  ․ 기록의 생산 맥락, 개요 등에 대한 전문 정보 제공으로 고객중심의 접근점 강

화 

  ․ 주요 컬렉션 : 지적컬렉션, 관보컬렉션, 정책정보, 국무회의록,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조선총독부 기록물 등

필름 스틸사진 디지털사진 CD DVD VHS 도서 음원 동영상

70,787건 2,000건 96,905건 704건 623건 3,052건 65,315건 5,500건 46,000분

소장 아카이브 자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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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업 목적 : 전국의 향토문화 자료를 총체적으로 발굴․분석하여 디지털화

하고, 시․군․구별 “디지털향토문화대전”을 통합 구축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기간

   ․ 시범사업 : 2003년 ~ 2004년(디지털성남문화대전 사업)

   ․ 본 사업 : 2004년 ~ 2013년(10개년)

- 주요 사업내용

   ․ 후보지역 선행연구 및 지역별 문화콘텐츠 제작

   ․ 편찬 시스템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콘텐츠 산업정보 포털

- 콘텐츠는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재의 가치체계가 결합하면서 발전하는 매우 

역동적인 창조적 산물 

- 전통문화 속의 원형적 요소들을 콘텐츠화하여 문화산업에 필요한 창작 소

재 제공이 목적  

- 문화원형 자원 활성화와 향후 추진방향

- 국가 미래 전략사업으로 중요

- 신규 콘텐츠 DB 구축을 통한 문화원형 자원의 활성화

- 문화원형 추가 개발 및 역할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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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아카이브

국명 기관명

한국

국가기록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서울기록원

미국

국립인류학아카이브(NAA)

National Anthropological Archives 

i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민속생활과 문화유산센터

Center for Folklife and Cultural Heritage)

HRAF

Human Relations Area Files

in Institute of Human Relations

미국사박물관 아카이브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일본

國立公文書館

National Archives of Japan  

國文學硏究資料館史料館

Department of Historical Documents,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일본국립문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핀란드 민속자료기록국

아일랜드
민속위원회

The Irish Folklore Commission

독일

독일 민요기록보존소(DVA)

Deutsche Volksliedarchiv

독일중앙설화수집소

Zentralarchiv der deutschen Volkserzählung

독일 민속지도(ADV)

Atlas der deutschen Volksku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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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록물의 지역자산화와 미래전략

-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

홍기표(국사편찬위 사료조사위원)

Ⅰ. 머리말

제주의 역사문화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읽어야 할 옛 문헌으로 무엇이 있을

까? 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된 옛 문서들은 어떤 종류와 내용의 문서들일까? 이

들 옛 문헌과 문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읽기 힘

든데 혹시 한글로 번역되어 나온 책은 없을까? 최근 들어 제주의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고문헌과 고문서가 자주 발굴되고 소개되며, 역주서 또한 해가 

다르게 출간되고 있는데 어떤 책부터 먼저 읽어야 하는가?

이상의 질문은 제주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가졌을 물음이다.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야 쉽게 대답할 수 있

는 주제이지만, 일반인들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

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종

합적인 해설을 하려 한다. 고문헌은 책의 성격을 먼저 분류 하고나서 간행 시

기와 간략한 내용 및 소장처 등을 소개할 것이다. 고문서는 다양한 종류에 방

대한 분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주 및 서울의 공공기관, 마을 소장 고문서를 

중심으로 종류와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고문헌은 김정의 『제주풍토록』 등 개인문집, 이원진의 『탐라지』 등 역사지

지서, 이원조의 『탐라계록』 등 장계첩, 군사전적류의 『탐라방영총람』, 방목류의 

『급제선생안』 및 김영락의 『효열록』까지 크게 성격별로 나눈 뒤 해당 문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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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고문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 

및 서울대 규장각 등 공공기관 소장 문서, 대정 안성리 및 애월 지역(수산리, 

중엄리, 하가리) 소장 문서, 제주의 각 종친회 소장 문서를 살펴보려 한다.

Ⅱ. 제주의 고문헌

제주의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고문헌은 다양한 종류의 방대한 저술이 있

다. 조선시대 여러 관료 학자들이 펴낸 개인문집에서부터 탐라의 건치연혁과 

풍속토산 등이 상세히 기술된 역사지지서에 이르기까지 약 35편의 저술이 확

인된다. 여기에 제주목사 및 어사가 제주의 실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장계•서계

첩, 군사제도와 방어시설을 살필 수 있는 군사전적류, 제주인의 과거급제 명단

을 확인할 수 있는 방목류까지 더하면 약 50편에 달하는 고문헌을 만나게 된

다.

개인문집은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 백호 임제의 『남명소승』, 청음 김상

헌의 『남사록』 등 21권이 제주 관련 시문이나 기행문 및 일기체 저술을 남기

고 있다. 이들 문헌은 제주의 실정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는 저술

들이어서 제주의 변화상도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와 관련 있는 여러 선

대의 기록을 병행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주 관련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역사지지서는 조선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에서부터 『제주•대정•정의

군읍지』까지 10편이 넘는 고문헌이 전한다. 여기에 1918년 『탐라기년』과 

1954년 『증보탐라지』까지 더하면 약 15편의 제주 역사지지서가 전한다. 제주

의 역사문화와 사회경제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역사지지서들을 접

하면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건치연혁에서 풍속, 토산, 

명승, 고적, 성곽, 인물, 관풍안까지 약 40개 전후의 주제를 설정하여 제주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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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의 장계•서계첩은 제주목사 및 어사들이 제주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

게 보고하는 문헌들인데 당시 제주의 여러 현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

다. 18~19세기의 조선후기 문헌이어서 조선 전 시대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주 사회경제상 전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헌이어서 최근 들어 활

발한 역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는 섬이어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의 동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봉수와 연대 등 군사통신 시설 및 9진성과 같은 방어시

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군사편제 역시 철저히 관

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주속오군군적부』 및 『제주병

제봉수연대총록』 등의 군사 전적류가 참고 된다.

방목류는 조선시대 소과 및 문무과에 급제한 제주인들의 명단을 시대순으로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다. 『급제선생안』 및 『용방록』, 『연방록』이 대표적인 문헌

인데, 이를 통해 수백 명의 조선시대 제주 인재들을 파악할 수 있다. 『탐라빈

흥록』은 비록 정조 대에 국한하지만 제주에서의 과거 시행경위, 과거문제, 절

차 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모은 『효열록』도 전한다. 조선은 

유교국가이며 삼강오륜에 입각한 사회규범을 강조했다. 강상죄를 중죄로 여겨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을 정도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제주의 의사, 효자, 열녀 

등의 일화도 채록되어 빠짐없이 전하고 있다. 방목류의 문헌과 더불어 『효열

록』은 제주의 인물사를 연구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문헌이 된다.

본고는 현재까지 발굴된 또는 역주까지 이루어진 제주의 고문헌을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개인문집 및 역사지지서 등 아직 미발굴의 상태로 

있는, 또한 아직 역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헌도 상당량에 이른다. 차후 연구 

성과에 따라 보다 많은 제주의 고문헌이 소개되며, 과거 제주의 상세한 실정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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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문집

조선시대 제주는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변방이며,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원악도(遠惡島)로 알려져 기피 대상이 됐던 곳이다. 하지만 신선이 산다는 삼신

산 중 하나인 영주산(한라산)이 있어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해서 이 곳 

제주에 부임한 제주목사는 물론 안무어사 및 귀양 온 유배인에 이르기까지 그

들 모두는 제주 방문과 관련 여러 시문을 남기거나, 일기체 형식의 기행문을 

남기기도 했다. 대부분 개인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들의 제주 관련 시문 및 

기행문은 당대의 제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들 문집에는 

제주 관련 역사지지서의 내용을 인용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감회와 입장까지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인물들의 기술을 통해 당대의 제주를 더욱 더 객

관적이고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제주와 관련한 다수

의 시문을 개인 문집에 남긴 대표적인 문헌은 다음의 21권을 들 수 있다.

먼저 가장 이른 15C의 문집은 두 권이 전하는데, 이약동의 『노촌선생실기』

와 최부의 『(금남)표해록』이 있다. 『노촌선생실기』는 1470년(성종 1) 10월부터 

1473년 8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약동의 문집이다. 그는 한라산 산신제

를 정상에서 지금의 산천단으로 옮겨 그 폐해를 시정하였으며, 제주의 물건은 

단 한 점도 가져가지 않아 청백리로 알려진 인물이다. 『(금남)표해록』은 1487

년(성종 18) 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부임했던 최부가 부친상을 당해 이듬해 제

주를 떠났는데, 중국의 절강성 영파부에 표착하여 이후 중국을 종단하며 조선

의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약 6개월간의 역경을 상세히 적어 성종에게 올린 문

헌이다. 현재 전하는 ‘표해록’ 중 가장 오래된 귀중한 자료이다.

16C의 문집은 세 권이 전하는데, 김정의 「제주풍토록」(『충암선생문집』 권4)

과 조사수•박충원의 『영해창수록』, 임제의 「남명소승」(『백호선생문집』 부록)이 

그것이다. 「제주풍토록」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그 이듬해 제

주에 유배 왔다 1년 만에 사사된 김정이 그의 생질에게 제주의 풍토와 물산에 

대해 써 보냈던 편지들을 모은 글이다. 내용은 제주의 기후, 가옥구조, 풍속, 

신앙, 민정, 토산 및 그의 유배 생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이 펴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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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풍토지로써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영해창수록』은 제주목사 조사수

와 친구인 영월군수 박충원이 주고받은 한시(132수)를 수록한 시집이다. 1702

년(숙종 28) 박충원의 5대손으로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박성석이 재임 중 제주

영에서 목판본으로 펴냈다. 제주의 풍속, 생활, 지역방어 등의 내용을 한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남명소승」은 임제의 제주도 기행문이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1577년(선조 10)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목사로 있던 부친 임

진을 뵈러 제주를 방문하였다. 그 기간 동안 임제는 제주를 일주하며 경승을 

두루 구경하고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하여 일기체 형식의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남명소승이다.

17C의 문집은 네 권이 전하는데, 김상헌의 「남사록」(『청음선생유집』 권2), 

이건의 「제주풍토기」(『규창집』 권5), 이증의 『남사일록』, 이익태의 『지영록』이 

그것이다. 「남사록」은 1601년(선조 34)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된 김상헌의 일기체 기행문이다. 한라산 산신제 거행, 

문무과 시행 및 방어시설 점검(제주 일주), 과원 및 공물의 자세한 실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 문화유적 등을 언급할 때마다 

이전의 모든 제주 관련 자료를 인용하며 기술했기 때문에 17세기 이전까지 제

주 실정이 종합적으로 기술된 당대 최고의 제주 해설서이다. 「제주풍토기」는 

1628년(인조 6) 유배 온 왕족 이건이 1635년(인조 13)까지 약 8년간 제주에

서 유배 생활을 하며 지은 풍토기이다. 제주의 풍속, 생업활동, 신앙, 동식물 

등에 대한 내용과 자신의 느낌 등이 기록되어 있다. 『남사일록』은 1679년(숙종 

5) 제주에 안핵겸순무어사로 파견된 이증의 일기체 기록이다. 제주의 군기와 

방어시설 점검, 삼읍 수령의 민정, 과거 및 한라산신제 시행 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이다. 『지영록』은 1694년(숙종 20) 7월부

터 1696년 9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익태의 문집이다. 목사로서의 공무 

시행과 행적(제주도 순력과 명승지 여행), 제주 역사 및 외국인 표류(효종~숙종

대) 등이 기록되었다. 특히 제주도의 명승 열 곳을 꼽은 「탐라십경도서」가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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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C의 문집은 가장 많아 여덟 권을 들 수 있는데,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이형상의 『병와집』, 송정규의 『해외문견록』, 남구명의 『우암선생문

집』, 정운경의 『탐라문견록』, 김정의 『노봉선생문집』, 김춘택의 『북헌집』, 신광

수의 「탐라록」(『석북선생문집•권7』), 장한철의 『표해록』(제주도유형문화재 제27

호)이다. 『병와집』은 1702년(숙종 28)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제주목사를 역

임했던 이형상의 문집이다. 이형상은 「탐라순력도」 및 『남환박물』 등의 편찬을 

남겼으며, 『병와집』에도 「탐라순력도서」, 「제주민막장」 외에 다수의 제주 관련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해외문견록』은 1704년(숙종 30) 10월부터 1706년(숙

종 32) 9월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송정규의 책이다. 17세기 약 100년 간 

제주에 표류한 외국인 및 타국에 표류한 제주인들에 대한 내용을 종합한 보고

서이다. 표류사건 9건, 최부의 「표해록」 요약 1건, 제주의 사건과 인물 6건 등 

총 16건의 기록으로 구성됐다. 『우암선생문집』은 1712년(숙종 38) 10월부터 

1715년 5월까지 제주판관으로 재임했던 남구명의 문집이다. 내용은 제주의 산

천과 형승, 풍속과 신앙, 기후와 풍토, 육지와의 교통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탐라문견록』은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부친 정필녕을 따라 1731년(영조 7) 9월 

제주에 들어온 정운경의 문집이다. 내용은 제주에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지로 

표류하였다가 돌아온 고상영 등 14명의 제주인들을 만나 그들의 경험담을 기

록한 것이다. 『노봉선생문집』은 1735년(영조 11) 4월 도임하여 2년 6개월간의 

임기를 수행한 제주목사 노봉 김정의 문집이다. 그는 삼천서당을 건립하고 화

북포 축항공사를 마쳤을 뿐 아니라 과거 탐라국의 명소를 복원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이다. 80여 수의 시, 39편의 문과 삼천서당 주변의 명소 제명(중

장병•용린병•호반병•지주암 등) 등 상당수의 제주 관련 시문이 전한다. 『북헌

집』은 1706년(숙종 32) 제주로 유배 와 이후 6년을 지낸 유배인 김춘택의 문

집이다. 「초년록」과 「수해록」은 제주 유배 기간에 쓴 시문집으로 제주의 풍물

과 고통스런 유배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탐라록」은 의금부도사 신광수가 죄인 

압송차 제주에 왔다가 40여 일 머물며 화북•조천 등지에서 동행한 이익 등과 

화창한 한시집(95수)이다. 「한라산가」, 「잠녀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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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71년(영조 47) 제주인 장한철이 지은 표해기행문이다. 장한철은 서울에

서 치르는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 1770년 12월 25일 서울로 올라가는 29명 

일행의 장삿배를 탔다가 표류하여 유구열도에 이르렀다. 이듬해 5월 초 귀향하

기까지 약 6개월간의 표류 일정을 기록하였다.

19C의 문집은 세 권이 전하는데,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 이원조의 『탐

라록』, 이강회의 『탐라직방설』이다. 『정헌영해처감록』은 1777년(정조 1) 제주

에 유배되어 약 20여 년을 지낸 정헌 조정철의 시집이다. 635수의 시로 이루

어졌으며 자신의 불우한 신세 한탄, 억울한 감정, 제주 특유의 풍속과 경승 등

을 읊었다. 「망한라산」(33수), 「탐라잡영」 등이 유명하다. 『탐라록』은 1841년

(헌종 7) 1월부터 1843년 7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했던 이원조가 일기체 형식

으로 기록한 시문집이다. 제주순력, 문무시재, 한라산신제 및 풍우뇌우제 시행 

등이 기록되어 있다. 『탐라직방설』은 정약용의 제자인 이강회가 제주도의 산천, 

산물, 인구, 농업, 군사 등 지방통치와 관련된 모든 인문지리적 정보를 기술한 

1권과 「상찬계시말」이라는 양제해 옥사(1813) 사건의 진실을 기록한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1921년 간행된 김윤식의 『속음청사』는 1887년~1921년 약 35년간

의 일기인데, 이 중 1898년~1901년(9~10권)이 제주 유배 중의 기록이다. 이

상 총 21권의 개인문집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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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인문집 일람

연번 서명 저자 시기 소장처

1 노촌선생실기 이약동 1473년(성종 4) 제주교육박물관

2 (금남)표해록 최부 1488년(성종 19) 국립중앙도서관

3 제주풍토록 김정(金淨) 1521년(중종 16) 대전시립박물관

4 영해창수록 조사수, 박충원 1540년(중종 35) 서울대규장각

5 남명소승 임제 1578년(선조 11) 성균관대도서관

6 남사록 김상헌 1602년(선조 35) 서울대규장각

7 제주풍토기 이건 1635년(인조 13) 서울대규장각

8 남사일록 이증 1680년(숙종 6) 개인 소장

9 지영록 이익태 1696년(숙종 22) 국립제주박물관

10 병와집 이형상 1703년(숙종 29) 서울대규장각

11 해외문견록 송정규 1705년(숙종 31) 일본 천리대도서관

12 우암선생문집 남구명 1715년(숙종 41)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13 탐라문견록 정운경 1735년(영조 11) 서강대•단국대 도서관

14 노봉선생문집 김정(김 ) 1737년(영조 13) 고려대도서관

15 북헌집 김춘택 1760년(영조 36) 서울대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16 탐라록 신광수 1764년(영조 40) 고려대•성균관대도서관

17 표해록 장한철 1771년(영조 47) 국립제주박물관

18 정헌영해처감록 조정철 1824년(순조 24) 서울대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

19 탐라록 이원조 1843년(헌종 9) 한국국학진흥원

20 탐라직방설 이강회 19C 중엽 (추정) 일본 교토대 가와이[河合]문고

21 속음청사 김윤식 1901년(고종 38) 국사편찬위원회

한편 제주인이 남긴 개인 문집으로는 다음의 네 권을 꼽을 수 있다. 이한진

의 『매계선생문집』, 김양수의 『난곡시집』, 김희정의 『해은문집』, 안병택의 『부

해문집』이 그것이다. 이들 문집은 대부분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오던 유고시

문집 등이 후세에 편철되어 전하기 때문에 문집 자체는 조선시대 고문헌이 아

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시기가 19세기 후반 무렵이며 남긴 시문 역시 당대의 

산물이고, 무엇보다 제주인이어서 그들의 문집을 통해 당시의 제주 실정을 살

펴볼 수 있어 중요한 사료가 된다.

『매계선생문집』은 조천 신촌리 출신 매계 이한진의 문집이다. 그는 추사 김

정희를 사사했고, 당시 제주목사인 목인배로부터 ‘남도의 태두’라는 평가를 받

았던 인물이다. 삼천서당에서 훈학에 힘썼으며, 문하생으로 안달삼, 김희정, 이

계징 등이 있다. 시 264수가 전하며, 이 중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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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선정하여 ‘영주십경’이라 이름 붙이고 시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저작이 

돋보인다.

『난곡시집』은 조천리 출신인 난곡 김양수의 시집이다. 영주십경 및 한라산

의 정취 등을 담은 한시 총 275수와 「제주향교중수기」를 포함한 잡저 6편 등

이 수록됐다. 김양수는 제주목관아에 있는 「영상이공최응영세불망비」의 비음을 

지은 인물로, 금석문으로도 그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해은문집』은 매계 이한진의 문하생이며, 면암 최익현을 사사했던 조천 출

신 해은 김희정의 유고시문집이다. 내용은 시 430여 수, 문 29편 등으로 되어

있다. 그의 「한라산기」는 현전하는 제주인 최초의 한라산등정기이며, 「도해록」

은 구한말 일본의 제주어장 침탈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 사료이다. 김희정은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귤림서원이 훼철되자, 오현을 다

시 추모하기 위해 1892년(고종 29) 그가 발의하여 오현의 조두석을 세워 현재

의 오현단을 조성한 인물이다.

『부해문집』은 조천 선흘리 출신 부해 안병택의 유고 문집이다. 그는 부친 

안달삼의 가르침을 받다가, 25세 되던 해 전라남도 장성군으로 옮긴 후 노사 

기정진 및 송사 기우만에게 성리학을 익힌 유학자이다. 그의 문인으로는 의병

장 고사훈, 김만석 및 유학자 김석익, 이응호 등이 있다. 시 389수, 간찰 258

편, 기•서•설 등의 문 151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총 네 권의 제주인 개인문

집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주인 개인문집 일람

서명 저자 생몰년 수록 내용

매계선생문집 이한진 1823~1881 「영주십경」 등 한시 264수

난곡시집 김양수 1828~1887 한시 275수, 잡저 6편

해은문집 김희정 1844~1925 한시 430수, 문 29편

부해문집 안병택 1861~1936 한시 389수, 간찰 258편, 기•서•설 등 15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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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지지서

제주의 역사지지서는 총 13편이 전한다.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3편, 지

방(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10편이 전한다. 이들 문헌에는 제주의 역사, 풍속, 

토산물, 방어시설, 고건물, 명환, 인물, 제영 등이 소개되어 있다. 제주의 역사

문화에 대해 백과사전 역할을 하는 문헌으로 조선시대 제주의 실정 전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따라서 일찍부터 제주사 또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학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에 의해 널리 읽혀졌던 문헌이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편찬한 문헌 3편은 모두 조선전기에 편찬된 것으로 『고

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들 수 있다. 『고려사(지리지)』

(권57, 탐라현)는 정인지 등이 1451년(문종 1)에 편찬한 문헌으로 제주의 건치

연혁과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권

151, 제주목•정의현•대정현)는 1454년(단종 2)에 편찬한 문헌으로 제주의 건치

연혁과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상 두 문헌은 제주에 관한 내용이 처음 소개되었지만 내용이 빈약하여 큰 도

움이 되지 못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은 제주의 

건치연혁, 풍속, 토산 등 총 19항목에 달하는 주제별로 제주의 실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그 내용도 풍부하다. 사실상 제주 역사문화 백과사전의 출발점

으로 이해되는 중요한 문헌이다. 원래 노사신 등이 1481년(성종 12) 『동국여

지승람』을 편찬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0년 후 이행 등이 이를 증수하여 1530

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다.

제주(목)에서 발간한 역사지지서로는 총 10편이 있다. 먼저 제주목사의 명으

로 편찬된 지지서가 4편으로 이원진의 『탐라지』, 이형상의 『남환박물』, 윤시동

의 『증보탐라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이 있다. 읍지류로는 5편이 있는데 정

조 때 편찬된 『제주읍지』, 『제주대정정의읍지』와 고종 때 편찬된 『제주군읍지』, 

『대정군읍지』, 『정의군읍지』가 있다. 이들 지지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다는 

그 주제가 최소 2배가 넘는 36항목에서 44항목까지 소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내용 역시 방대한 분량이 기술되어 있어 제주 역사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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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자리매김 된다. 예컨대 1765년(영조 41) 간행된 윤시동 목사 때의 『증보

탐라지』는 조선전기 때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다는 항목별로 세분화한 주제

가 눈에 띤다. 관방이 방호소와 수전소로, 봉수가 봉수 및 연대로, 인물에는 효

자, 열녀가 별도로 소개되어 있다. 또 부세 수취와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

되었는데 전결,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등 제주의 사회경제

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항목이 그것이다.

한편 위의 역사지지서와는 달리 편년체 제주통사로 김석익의 『탐라기년』(영

주서관)이 1918년 출간되었다. 비록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제주인이 제

주역사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편년체로 상세히 기술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전의 『탐라지』 류에서 확인되는 ‘건치연혁’의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

리나라 정통 사서들을 두루 섭렵하며 인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역사

지지서 13편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는 조선시대 고문헌은 아니지만, 사실상 위의 역사지지서들을 종합

적으로 정리한 최종본 성격으로 1954년에 출간된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도 함

께 소개한다. 이들 역사지지서에 대한 역주 사업도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금은 한글로 번역되어 주석까지 보충하여 제공되고 있다. 학계 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제주의 역사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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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역사지지서 일람

서명 간행연대 편저자 내용(주제 항목)

고려사 
지리지

1451(문종 1)
정인지 

등
건치연혁, 해로 (2항목)

세종실록 
지리지

1454(단종 2) 건치연혁, 한라산, 호수, 토산, 성곽, 봉수, 화산활동, 해로 (8항목)

신증동국여
지승람

1530(중종 
25)

이행 등
건치연혁, 성씨, 풍속, 형승,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궁실, 누정, 학교, 교량, 불우, 사묘, 고적, 명
환, 인물, 제영 (19항목)

탐라지 1653(효종 4) 이원진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교량, 토산, 전결, 성곽, 방호소, 수전소, 봉수,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
자, 열녀, 제영
(36항목)

남환박물 1704(숙종 30) 이형상
읍호, 노정, 해, 도, 기후, 지리, 경승, 사적, 성씨, 인물, 풍속, 문예, 무예, 전답, 토산, 금, 수, 초목, 과
원, 마우, 물고기, 약재, 공물, 부역, 사당, 관방, 봉수, 창고, 공해, 병제, 공방, 노비, 관리, 행적, 고적, 명
환 (36항목)

증보탐라지 1765(영조 41) 윤시동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지형, 형승, 산천, 도리, 교량, 풍속, 토산, 면촌, 호구, 전결, 성곽, 방
호소, 수전소, 봉수연대, 관우,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불우, 장관, 군병, 공장, 노비,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충신, 열녀, 제영 (41항목)

제주읍지 1781(정조 5) 정조 건치연혁, 군명, 관직, 방리, 도로, 성지, 산천, 성씨, 풍속, 학교, 서원, 단묘, 공해, 진보, 봉수, 교량, 목
장, 누정, 형승, 도서, 물산, 진공, 상납, 호구, 전총, 전세, 대동, 봉름, 요역, 창고, 조적, 군기, 군액, 노
비, 선생안, 인물, 과환, 고적, 책판 (39항목)

제주대정정
의읍지

1793(정조 17) 정조

탐라지초본 1843(헌종 9) 이원조

건치연혁, 읍호고증, 산천, 도서, 물산, 토속, 관직, 씨족, 방리, 호구, 도로, 교량, 성지, 단묘, 학교, 공해, 
누관, 진보, 봉수, 목양, 과원, 공헌, 전결, 대동, 봉름, 요역, 조적, 창고, 군액, 노비, 공장, 인물, 과환, 형
승, 제영, 고적
(36항목)

제주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건치연혁, 진관, 관원, 읍명, 성씨, 풍속, 형승, 산천, 방호소, 수전소, 교량, 토산, 전결, 성곽, 궁실, 누정, 
창고, 학교, 향약, 사묘, 장관, 과원, 목양, 의약, 공헌, 고적, 명환, 인물, 효자, 열녀, 불우, 시읍지(경영리
수, 본주사표, 도리, 결총, 호총, 공헌, 천물, 사환, 마장, 장화세총, 공해, 단묘, 진보) (44항목)

대정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정의군읍지 1899(광무 3) 고종

탐라기년 1918 김석익 서, 의례, 탐라위호연혁도, 외서(탐라국), 권1(고려), 권2~4(조선), 부록(1906~1955)

증보탐라지 1954 담수계

지리(산천, 천지, 사수, 도로, 도서), 명소고적(명승, 고적, 관아, 누정, 창고, 성곽, 봉수, 사묘, 학교, 사찰, 
과원, 감귤, 목장), 연혁(통사, 기문전설, 제영, 구례), 기상, 풍속, 구획, 관공서, 교통, 통신, 교육, 종교, 
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산업기관, 금융기관, 인물(과환, 진사, 문학, 재유, 필원, 효자, 의사, 효부, 열녀, 
절부, 의녀, 충비, 의술, 천문, 지리, 부호, 골계, 승려, 기타), 관풍안 (55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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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목 장계•서계첩

제주의 수령(목사•현감 등)이 제주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원하는 글을 장계(계문)라 하며, 어사가 왕에게 보고하는 글을 서계라 한다. 

총 5편의 고문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라장계초』, 『서계집록』, 『탐라계록』, 『탐라목관첩』, 『제주계록(탐영계록•탐영

별계록•제주목별계록)』 등이다.

『탐라장계초』는 1702년(숙종 28) 이형상 목사 재임 중 조정에 올린 장계만

을 모아 별도의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장계의 내용에 따라 공물, 포작, 잠녀, 

부세, 계후, 시사, 제례, 마정, 농사 등 총 19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편철하였

다. 18세기 초 당시 제주의 현안 및 사회경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

다. 『서계집록』은 조선후기 정조 때 어사들의 서계를 모은 것이다. 총 9책의 

필사본으로 1777년(정조 1)부터 1794년까지의 서계인데, 이 중 제4책이 제주

순무어사인 박천형의 서계이다. 『탐라계록』은 이원조 목사 재임 중인 1841년

(헌종 7)부터 1843년(헌종 9)까지 조정에 보고하거나 청원한 장계(105건)들을 

정리한 책이다. 내용은 이양선 출현, 조난사고, 귤의 작황 및 진상, 중죄인 심

리 내용, 말의 진상 등으로 되어 있다. 『탐라목관첩』은 1845년(헌종 11)부터 

1854년(철종 5)까지 10년간 재임한 제주목사 6인(권직, 이의식, 장인식, 이현

공, 백희수, 목인배)이 조정에 올린 장계(99건)를 정리한 책이다. 내용은 이양

선 및 표류민, 귤나무 현황, 환곡 및 군역의 폐단, 우도와 가파도의 개간과 입

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계록(탐영계록•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은 

1846년(헌종 12)부터 1884년(고종 21)까지 제주목에서 조정에 보고했던 계문

을 편철하여 낸 책이다. 총 5책의 필사본으로 이루어진 이상의 장계는 198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사등록』(19)•전라도편(2)에 영인 수록하여 간행되었다. 

총 498건의 계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표류민, 해상사고, 제주삼읍의 

농사 현황, 귤의 종류와 진상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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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주목 장계•서계첩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탐라장계초 1702(숙종 2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4-2호)

서계집록(제4책) 1781(정조 5) 서울대 규장각

탐라계록 1841(헌종 7)~1843(헌종 9) 제주교육박물관

탐라목관첩 1845(헌종 11)~1854(철종 5) 서울대 규장각

제주계록(탐영계록•

탐영별계록•제주목별계록)
1846(헌종 12)~1884(고종 21) 서울대 규장각

4. 군사 전적류

조선시대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총 5편이 

있는데 시대순으로 『제주속오군군적부』, 『탐라방영총람』, 『보초등록』, 『대정군 

군병도안』,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이다. 물론 이 문헌 외에도 각종 역사지지서

에도 ‘성곽’, ‘봉수’, ‘군액’ 등의 주제로 제주의 군사제도와 편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속오군군적부』은 이형상 목사가 1703년(숙종 29) 『탐라순력도』를 제작

할 당시 배지(背紙)로 사용했던 낱장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2000년 『탐라순력도』를 보수하기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견되었

다. 조선 숙종 때 정군이 아닌 속오군(예비군)에 대한 군적부로 직역, 이름, 나

이, 부친명,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 수염 상태, 흉터, 기예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주의 방어체계와 사회제도를 엿볼 수 있다. 『탐라방영

총람』은 조선후기 영조 때인 1760년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제주의 군정, 

제주목관아 배치도, 주요 인적 구성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당시 삼읍 군병의 총

수를 15,290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봉수와 연대를 구분하여 소개해 봉

수 24개소, 연대 37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보초등록』은 1795년(정조 19)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때 진상마의 내역을 기록하여 전라도 감영에 보

고했던 내용을 엮은 것이다. 동원된 뱃사공 이름, 배의 길이와 크기, 배에 실은 

말의 성격과 숫자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대정군 군병도안』은 1870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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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7) 대정군에 소속된 각종 군병들의 도안이다. 도안은 정기적으로 각종 군병

들을 조사하여 그 소속이나 성명, 나이, 주소 등을 기록한 명부이다. 성정군, 

좌우마대, 속오군, 군수 수졸, 차귀진•모슬진의 방군과 파수, 봉수•연대의 각종 

군병, 교직생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 수록 인원은 1,843명이며, 당시 지방

의 군사행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은 제주의 

병제와 봉수연대에 관한 기록으로 편자, 편년은 미상이다. 제주 삼읍의 군제, 

봉수연대, 장졸총록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5]이다.

[표 5] 군사 전적류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제주속오군군적부
1703년(숙종 29)

이전
제주국립박물관

제주도문화재자료 제5호

(2002.04.17.)

탐라방영총람 1860년대 추정 개인 소장 •

보초등록 1795년(정조 19)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30호

(2009.07.24.)

대정군 군병도안 1870년(고종 7)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유형문화재 제29호

(2009.07.24)

제주병제봉수연대총록 미상 서울대 규장각 •

5. 방목류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의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을 알 수 있는 문헌들이다. 

총 네 편이 있는데 시대순으로 『급제선생안』, 『탐라빈흥록』, 『용방록』, 『연방

록』이다. 물론 이 문헌 외에도 『탐라지초본』(이원조) 및 『증보탐라지』(담수계) 

등 역사지지서에도 ‘과환’의 주제로 제주인들의 과거 합격자 명단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탈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명단을 확인하려면 이들 문헌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급제선생안』은 1720년(숙종 46)에 작성된 것으로 1558년(명종 13)부터 

1815년(순조 15)까지 총 338명의 무과급제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탐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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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록』은 1794년(정조 18년)에 제주도에서 시행한 문무과의 시행경위와 급제자 

명단, 과문 등을 한데 모아 규장각에서 간행한 것이다. 내용은 윤음, 장계, 회

유문, 방목, 과문 등의 순서로 편성되어 있다. 『용방록』은 조선시대 문과에 급

제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이다. 표제는 용방록이

라 하였으나 안 표제는 「진신선생안」이라 되어 있다. 『연방록』은  조선시대 소

과(사마시)인 생원과, 진사과의 향시(1차)와 회시(2차)에 합격한 제주도 사람들

의 이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인명록이다. 표제는 연방록이라 하였으나 내제는 

「사마선생안」이라 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표 6]이다.

[표 6] 방목류 일람

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급제선생안 1720년(숙종 46)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2호

(1991.06.04.)

탐라빈흥록 1794년(정조 18) 서울대 규장각 •

용방록

(진신선생안)
1863년(철종 14)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0호

(1991.06.04)

연방록

(사마선생안)
1891년(고종 28) 제주향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1호

(1991.06.04)

6. 기타

제주의 충효열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모아 엮은 『효열록』이 있다. 

1834년(순조 34) 당시 한응호 제주목사의 명으로 김영락이 작성하였는데, 효

자, 효부, 열녀, 의사의 순서로 총 62인의 효행, 열행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8호(2009.07.24.)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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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주의 고문서

고문서는 발급자(갑)와 수취자(을) 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고

받은 글로써 1910년 이전까지의 문서를 뜻한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공용서식이 등장하여 문서가 신식으로 바뀌었고 국한문을 혼용하였으며 간지연

대가 아닌 개국기원연대 등을 사용하여 예전의 문서와는 다른 차별화가 나타났

다. 하지만 고문서의 하한을 일제강점기 이전인 1910년으로 보는 이유는 상

소, 차자, 각종 매매문기 등 옛 문서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문서에는 문집이나 일기와 같은 저술류, 장부류 및 등록류, 관찬사서 등도 

넓은 의미로 포함할 수 있지만 통상 고문서는 위의 고문헌류를 제외한 글들을 

지칭한다. 갑을 간에 일어나는 명령, 훈유, 임명, 건의, 청원, 소송, 통지, 계약, 

증여, 공증 등의 사안을 문서로 남기는 경우를 고문서라 할 수 있다. 공문서, 

관문서, 외교문서 등 발급자가 국가(왕실, 조정)나 관청일 경우와 사인이 발급

하는 화회문기, 매매문기, 혼서, 간찰 등이 있다.

현존하는 고문서의 총량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 국가 공공기관 및 도

서관•박물관 등은 목록화하여 공개하지만 사찰서원, 종가 및 개인 가문, 개인수

집가 등은 비공개로 소장하는 경우도 상당하여 규모를 알 수 없다. 2010년 기

준 공공기관의 고문서 소장 실태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7만 여건, 한

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6만 여건, 국사편찬위원회 5만 여건, 토지주택박물관 4

만 여건, 국립중앙도서관 16,000여건, 연세대학교 15,000여건, 고려대학교 

6,000여건 등이 있다.

고문서는 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내용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사

료로서 신빙성이 높은 자료이다. 물론 고문서라고 모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다른 문헌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사료가 있다. 

또한 개인문집, 관찬사서, 등록류 등의 고문헌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해관

계 및 주관 등으로 인해 사실의 취사선택 및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문서는 사실 그 자체를 밝히는 문서류이므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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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따라서 문헌사료의 왜곡과 오류를 바로 잡으며, 역사연구에 생동감과 설

득력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9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고문서정리법』을 펴내 「한국고문서분류표」

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고문서를 수집하고 펴내는 자료인 『고문서집성』

의 편집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그 분류를 보면, 총류, 교령류, 소차계장류, 첩

관통보류, 증빙류, 명문문기류, 서간통고류, 치부기록류, 시문류, 외교문서류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고문서의 분류 기준은 크게 국내문서와 

국외문서(외교문서)로 나눈다. 또한 문서 내용이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따라 공

문서, 사문서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가 있게 마

련이므로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국내문서를 발급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왕(왕실)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결사문서, 종교문서 등으로 나

눌 수도 있다. 본고는 위의 분류별 구분을 따르기보다는 제주의 고문서를 살펴

보려 하기 때문에 다수 소장되어 있는 각 기관별로 구분하여 고문서의 종류를 

소개하기로 한다.

1. 기관 소장 고문서

제주의 고문서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

으로 다음의 네 곳을 꼽을 수 있다. 먼저 제주의 기관으로는 제주민속자연사박

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이며, 제주 이외 기관으로는 서울대 규장각이

다. 이 중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고문서는 제주 관아에서 왕실 및 중앙관아

에 보고하는 형식의 성책류, 형명부가 주를 이룬다. 제주의 세 기관이 소장하

고 있는 고문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데,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는 다시 임명장류, 관아문서, 청원문서, 호구문서의 네 주제로 

나누고, 사문서 역시 기록문서, 매매문서, 증빙문서, 축원(의례)문서의 네 주제

로 나눈다. 이는 현재 제주의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고문서를 감안

하여 필자가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먼저 공문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임명장류는 교지(칙명), 홍패, 백패, 교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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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고첩, 망기 등이 있다.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시호•토지•노비 등

을 내려주는 문서이다. 관료에게 내리는 교지는 고신,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라 하였다. 대한제국 

때는 칙명이라고 하였다. 교첩은 5품 이하, 관고첩은 7품 이하 관원 임명장이

다. 망기는 인물을 천거할 때 3인의 인물명인 삼망(三望)을 기록한 문서이다.

관아문서는 첩, 첩지, 첩정, 서목, 전령(훈령), 고목, 완문, 입안, 진상단자 

등이 있다. 첩은 관아에서 7품 이하 관원 또는 향리를 임명할 때나 유생을 제

관으로 임명할 때의 임명장이다. 첩지는 관아에서 이속을 임명할 때 쓰는 임명

장이다. 첩정은 하급 관청에서 상급 관청에 보고할 때의 문서이며, 서목은 그 

첩정에 첨부하는 문서이다. 전령은 상급관원이 하급관원 또는 백성에게 발급하

는 문서인데, 갑오개혁 이후 훈령으로 바뀌었다. 고목은 관청에서 하급자가 상

급자에게 올리는 간단한 보고문서이다. 완문은 관에서 사실 확인 또는 권리특

전 인정을 위해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인정서이다. 입안은 개인의 청원에 따라 

관청에서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위해 발급하는 공증문서이다. 진상단자는 제

주의 말을 왕실 및 각 관청에 올리는 과정에서 말의 수효•종류 및 인솔 인원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청원문서는 상소, 차자, 소지, 등장, 단자 등이 있다. 상소는 신하가 왕에게 

글로써 자신의 뜻을 전하는 문서이며, 상소문의 서식을 간략히 한 문서를 차자

라 한다. 통상 문집에서는 상소와 차자를 합해 소차라고 한다. 소지는 사대부 

이하 백성 개인이 관청에 올리는 청원서 또는 진정서이며,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관청에 올릴 때는 등장이라고 한다. 단자는 사대

부들이 직접 관청에 탄원•청원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호구문서는 준호구, 호구단자, 호적중초, 호적표 등이 있다. 준호구는 관청

에서 호적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급한 문서로 오늘날의 호적등본, 주민

등록등본과 같은 것이다. 호구단자는 호주가 자신 호의 호구 상황을 자세히 기

록하여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이다. 현재의 가족 외에 호주와 처의 4대조를 모

두 기록하게 되어있다. 호적중초는 호적대장을 작성하는 초본이다. 동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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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로부터 제출받은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 호적대장과 대조한 뒤 변동사항

을 기록하여 만든 것이 호적초안인데, 이를 관청에서 다시 최종 확인하여 만든 

것이 호적중초이다. 호적표는 대한제국 때 작성된 호적이다.

다음 사문서를 살펴본다. 기록문서로는 간찰, 일기, 가장 등이 있다. 간찰은 

상호간 주고받은 편지글이며, 일기는 자신의 일과 경험을 일자별로 자유롭게 

기술한 것이고, 가장은 집안 조상과 형제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제주의 고

문서로 간찰은 주로 제주에서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과 유배인 등이 육지의 지

인들과 주고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매매문서는 명문이 대표적이다. 명문은 권리에 대한 증명서 또는 증서이다. 

토지매매문서가 대표적인 명문이다. 

증빙문서는 다양하여 혼서(예장), 택일기, 분재기(화회문기, 분급문기), 대차

기, 출거기 등이 있다. 혼서는 혼인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단과 함

께 보내는 서간으로 예장이라고도 한다. 택일기는 택일지라고도 하며, 상장례

를 치를 때 택일, 장지 방위 및 장례의식의 절차, 금기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

는 문서이다. 분재기는 재산 상속 및 분배에 관한 문서이다. 재주가 죽은 후 

형제자매의 모임에서 재산 분급의 문서 작성은 화회문기, 재주 생존시 자녀들

에게 재산 분급을 명시할 때는 분급문기라고 한다. 대차기는 주로 금전을 차용

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문서요, 출거기는 물건을 내준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

다.

축원(의례)문서는 축문, 제문, 고사, 발원문, 기고문 등이 있다. 축문은 제례

나 상례 때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글이며, 제문은 천지신명이나 죽은 사람을 

제사지낼 때 쓰는 글이다. 축문은 죽은 사람이나 조상 또는 토지신에게 제수를 

드리니 받으라는 내용의 간단한 글이지만, 제문은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내용

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축문 보다는 길다. 고사는 어떤 사실을 신에게 고하는 

글이다. 발원문은 불교에서 시주의 원을 적은 글이며, 기고문은 기우제, 기청제 

등을 지낼 때 고하는 글이다.

이제 제주의 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를 수량과 종류별로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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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이 표에서 고문서의 수량은 각 기관의 기준일

시가 다르고, 대표적 고문서만 소개한 경우도 있고(제주교육박물관), 아직 고증

을 거치지 않은 미분류의 고문서도 다수 있어서(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신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문서의 다양한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참고

하기 위해 소개한다.

제주학연구센터 아카이브에 탑재되어 있는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고문서

는 총 35편이다. 제주 관아에서 왕실 및 중앙관아에 보고하는 형식의 성책류와 

형명부가 주를 이룬다. 1725년(영조 1) 제주목에서 작성한 양안 측량 문서인 

「내수사무후노비이상전답~성책」을 제외한 나머지 34편은 철종부터 순종까지 

제주목이나 전라감영에서 제주 관련 각종 사항들을 기록한 문서이다. 주 내용

은 외국인 또는 제주인 표류 관련 사실, 제주에서 올리는 각종 진상품이나 세

공마 기록, 제주삼읍의 각종 회계 기록, 제주의 방곡령 기록, 제주의 공유지 실

태 기록,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명부 등의 문서들이다. 조선후기, 

구한말 제주의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들로 손꼽힌다. 이상 서울대 

규장각 소장의 제주 고문서 총 35편의 고문서 작성 시기 및 문서명과 주요 내

용은 다음의 [표 8]과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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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제주)기관 소장 고문서

분류
제주민속

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

공

문

서

임명장류

교지(칙명) 26 17 4

홍패 1

교첩 1

관고첩 8

망기 5

기타 유지1

관아문서

첩 9 10

첩지 3

첩정 10 2

서목 1 8 4

전령(훈령) 5 11 2

고목 3 2

완문 5 2

입안 1 2

진상단자 2

기타

청원문서

상소 1

소지 7 7

등장 2

단자 2

기타 퇴송기1

호구문서

준호구 1 14 1

호구단자 101 1 2

호적중초 1

호적표 2

사

문

서

기록문서

간찰 24 58

가장 2

기타 문중회의록1

매매문서 명문 5 15 20

증빙문서

혼서(예장) 4 2 3

택일기 3 5

분재기 6

대차기 2

출거기 1

기타 유언1
표문3 답통1

환자분급기1

축원문서 축문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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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관문류 일람1

시기 문서명 주요 내용

1725년(영조 1)12월 내수사무후노비이상전답인해사관문개타량~진기구별성책 제주목에서 작성한 양안 측량 

1853년(철종 4) 7월 제주삼읍상전곡회계성책(제주) 제주삼읍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 곡식 회계 및 출입 내역

1860년(철종 11) 전라도제주목표도유구국인육명신상소착소지복물태수병록성책 제주목 표도 유구국인(6명)의 의복 및 소지물품 수효 작성

1860년(철종 11) 전라도제주목표도유구국인육명영암지일공별궤물종성책 제주목 표도 유구인, 전라도 영암까지 공급된 음식물 내역

1861년(철종 12) 1월 엄사인 휼전제급성책(제주목) 제주목 엄사인(渰死人)에 대한 휼전 내역

1861년(철종 12) 전라도제주표환인몰성명연세거주소지물건병록성책 제주목 귀환 표류자들의 성명, 거주지, 소지물품 등 기록

1861년(철종 12) 전라도제주목표환인등몰성명연세거주~급소지물건병록성책 〃(1858년 표류 1척, 1861년 표류 2척)

1862년(철종 13) 제주십일월삭별진상십삼운중궁전 제주에서 중궁전으로의 진상품 물목, 수량, 상납시기 기록

1872년(고종 9) 8월 저리구폐절목(제주목) 제주목에서 저리의 폐막을 없애고자 마련한 절목

1875년(고종 12) 6월 탄일방물진상태수영호인성명성책(제주목) 생신 진상물로 제주목에서 결궁장피(30령) 호송 내용 기록

1878년(고종 15) 1월 본주소봉이월령삭선진상태수영호인성명성책(제주목) 제주목 삭선 진상의 물품 수효, 호송인원 명부 작성

1878년(고종 15) 4월 사복시납홍안태수영호인성명성책(제주목) 제주목 사복시 진상의 홍기안(紅騎鞍) 수효, 호송인원 작성

1878년(고종 15) 단자(사복시제주세공마) 제주출래후운세공마에 대해 사복시 작성

1894년(고종 31) 2월 (전라도)제주모대조성책 제주모조를 전라도 각 지역의 환곡으로 분급 내역 보고

1894년(고종 31) 2월 경저신정식절목(제주목) 제주목 경저리의 폐단 시정을 위한 새로운 절목 마련

1894년(고종 31) 5월 대정인성리정시목옥사검안 대정현 인성리 발생 정시목 치사사건, 제주판관 부검보고서

1894년(고종 31)12월 본영급삼읍진상소봉물종수효성책(제주목) 제주삼읍의 진상 물품 수효, 진상선, 소요인원 기록

1894년(고종 31)12월 본도삼읍각과원소재황칠목주수성책(제주목) 제주삼읍의 각 과원의 황칠목 수주 현황 기록

1894년(고종 31) 대전진상청귤~왕대비전진상청귤 물목 제주에서 대전•왕대비전 진상품 물목, 수량, 상납시기 기록

1898년(광무 2) 제주도방곡사 제주도의 방곡령에 대한 내용 기록

1898년(광무 2) 제주태곡사보고안 제주도 곡식, 콩[대두]의 방출을 불허하는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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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서울대 규장각 소장 제주 관문류 일람2

시기 문서명 주요 내용

1900년(광무 4) 11월 제주목양장정 제주 선달(윤행구)이 바친 소 1,000마리 관리규칙 기록

1900년(광무 4) 제주군각공토조사성책 내장원에서 제주군 각 공유지에 대해 대강의 목록

1900년(광무 4) 정의군각공토조사성책 내장원에서 정의군 각 공유지에 대해 대강의 목록

1900년(광무 4) 제주군보고(급가평군역도)성책 제주 삼군의 경비 지출 등을 작성

1901년(광무 5) 제주목삼군각폐지공해성책 내장원에서 제주목 삼군의 폐지 관아 작성

1901년(광무 5) 제주목삼군각포어기어망세급어곽구문성책 내장원에서 제주목 어기, 어망등에 대한 구문 작성

1901년(광무 5) 3월 제주목삼군각지송목잡목조사성책 봉세관 강봉헌이 제주목 삼군의 각 공유지 소나무•잡목 조사

1908년(융희 2) 3월~5월 제주금조순보 제주지방 금융조합의 대부사업 현황을 기재한 문서

1900년(광무 4) 1월~3월 제주목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미결수 명부

1900년(광무 4) 4월~12월 제주목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미결수 명부

1901년(광무 5) 1월 광무오년일월일형명부(제주목)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형명부

1901년(광무 5) 2월~3월 제주목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결수 형명부

1907년(광무 11) 2월~5월 제주재판소~형사기결미결시수성책 제주목재판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당시 기결수, 미결수 명부

1908년(융희 2) 1월~7월 제주재판소형명부 제주목재판소에서 판결 선고를 받은 기결수 형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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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목에서 작성한 고문서로 국가 및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는 다

음과 같다. 『탐라순력도』와 『목장신정절목』 및 『안민고절목』이다. 『탐라순력도』

는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 이형상이 한 해 동안 제주 각 고을을 순시하며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이다. 화공 김남길이 총 41폭의 

그림을 그렸으며, 각각의 폭 하단에 간략한 설명이 기록되어있다. 목사가 서문

을 지은 일자가 1703년 음력 5월 13일로 기재되어 있어서 순력 다음 해에 화

첩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우리나라에

서 유일한 것으로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 건물, 군사 시설, 지형, 풍물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제주도 역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

다. 『목장신정절목』은 1794년(정조 18) 제주목사 심낙수가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시

행령이다. 조선시대 제주의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운

영실태 및 위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자료이다. 『안민고절목』은 

1758년(영조 34) 정의현감 윤신흥이 정의현의 재정 부족분 충당과 고역 종사

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안민고의 운영 세칙을 기록한 시행령이

다. 피곡 천 석을 확보한 후 그 이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제주에서 

운영되던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자료이다.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지만 제주목사의 부임절차를 알려주는 중요한 관문으

로 「도영절차」와 「피인연향연희각좌기절차」가 있는데, 작성연대는 미상이다. 제

주목사가 배에서 내릴 때부터 관덕정에 이르러 제주판관, 정의현감, 대정현감

의 군례를 받고 다시 연희각에서 연회를 마치기까지의 절차를 적어놓은 기록이

다. 깃발, 관악기, 타악기 및 총포 등의 용도와 복명복창하는 절차가 세밀히 묘

사되어 향후 목사의 도영절차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의 

고문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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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문화재 지정 고문서류

문서명 시기 소장처 비고

탐라순력도
1703년

(숙종29)
제주국립박물관

보물 제652-6호

(1979.02.08.)

목장신정절목
1794년

(정조18)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문화재자료 제11호

(2013.10.17.)

안민고절목
1758년

(영조34)
〃

제주도문화재자료 제12호

(2013.10.17.)

도영절차 •

피인연향연희각좌기절차
미상 제주목관아 •

2. 제주 마을(종친회 포함) 고문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더

불어 현지조사와 공동학술대회 등으로 2015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세 지역(수

산리, 중엄리, 하가리)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류 116점과 9개 성씨 가문에서 

소장해 오던 고문서류 총 1,534점을 정리한 영인자료집 세 권을 발간했다. 

「고문서집성 108」(2014.04.30), 「고문서집성 110」(2014.11.28), 「고문서집성 

114」(2015.09.10.)이 그것이다. 한편 이에 앞서 2007년 제주문화원(통합 이전

의 북제주문화원)에서는 애월읍 하가리에 소장된 서책류•절목류 31점을 영인한 

『하가리 소장 고문서』를 발간한 적이 있다.

「고문서집성 108」은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하는 수산리(24점), 중엄리(57점), 

하가리(35점)의 세 마을에서 보관해 온 문서 총 116점을 소개하였다. 제주의 

각 동리에서 전래,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들은 18세기 말 무렵부터 생산되기 시

작 한 호적자료(호적중초, 민적부, 호적부 등)를 비롯하여 제주의 부세운영과 

관련한 여러 규정을 수록한 문서들 및 동리의 운영과 관련한 문서들이 대부분

이다.

「고문서집성 110」은 조선시대 제주도에 입도하여 세거해 온 애월읍 어도리

의 진주강씨 강수황(姜受璜) 및 강봉지(姜鳳祉) 후손가, 조천읍 김해김씨 김희정

(金羲正) 후손가, 구좌읍 동래정씨 정석록(鄭錫祿) 후손가의 고문서류 총 69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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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가문의 역사와 제주 지역의 제도•사회문화•경제

생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고문서집성 114」는 애월읍 어도리 진주강씨 강익진(姜益鎭) 후손가, 안덕면 

사계리 진주강씨, 조천읍 곡산강씨 강만식(康萬埴) 후손가, 곡산강씨 강리진(康

履鎭) 후손가, 애월읍 납읍리 김해김씨 김용징(金龍徵) 후손가, 김해김씨 김희주

(金熙冑) 후손가, 경주김씨문중회, 제주고씨종친회, 동래정씨 정희현(鄭希賢) 후

손가 등 총 9개 가문의 고문서 837점을 수록하였다. 고신•차첩•전령 등을 통

해 중앙과 지방, 특히 제주 지역에서 임명된 관직 이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첩

정•서목•전령 등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 어떠한 명령이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호구단자•준호구 등을 통해 각 가문의 호구를 파악할 수 있으

며, 명문•분재기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 지역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규명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는 2010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3호 기록사

랑마을’로 지정되었다. 2017년 5월 현재 마을 주민들이 수집한 자료는 총 31

종 394점으로 고문서는 교지, 칙명, 공명첩, 혼서 등 20종 172점이며, 고서적

은 호적중초, 민적부 등 11종 222권이다. 이에 앞서 2011년 12월에는 서귀포

문화원에서 안성리 소장 고문서 및 고서를 소개하고 해제한 『우리고장의 기록

문화유산』을 출간하였다. 이에 의거 1910년 이전까지의 고문서를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임명장류 총 4종 6건[첩(1), 교지(1), 칙명(3), 관고첩(1)], 토지매매

문서 총 2종 3건[명문(2), 급문(1)], 절목류 총 4책[「삼읍호적인구곡급통적미구

폐절목」(1839, 헌종5), 「대변청예목결감작정절목」(1820, 순조20), 「자영문진임

영감혁파절목」(1826 순조26), 「향교향청반수부미혁파절목」(동년)], 선생록 3책

[「건륭십사년기사십이월일선생록」(1749, 영조25), 「융희이년이월일읍내면선생별

안서문」(1908, 융희2), 「입식」(1887 고종24•1897 광무1) 두 해 선생안 수록], 

동접례안 2책[「가경육년신유납월일동접례안」(1801, 순조1), 「함풍육년병진이월

일동접례안」(1856, 철종7)], 대정현집사안 1책 4건[표제는 「건륭55년정월일대

정현집사안」으로 되어 있지만, 건륭55년(1790, 정조14) 241명, 임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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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고종29) 19명, 계사2월일(1893, 고종30) 62명, 계묘5월일(1903, 광무

7) 52명 등 네 해 374명의 명단 수록], 정간책 4책[「건륭삼십이년정해삼월일예

물정간」(1767, 영조43), 「가경육년신유납월일동성리우마정간」(1801, 순조1), 

「도광이년임오삼월일예물정간」(1822, 순조22), 「동치십사년을해삼월일읍면정

간」(1875, 고종11)], 호적류 2종 56부[호적중초(34부), 통적(22부)]이다. 이 외

에 「경로회규약」 및 「면전반리성치책」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때의 내용을 

담은 것이요, 고서로는 병서인 『손무자』(상하2책), 『육도』(1책), 『울료자』(건곤2

책), 『이위공문대』(상하2책), 『병학지남』(1책)이 소장되어 있다.

Ⅳ. 맺음말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다양한 종류의 방대

한 저술이 있다. 고문헌으로는 개인문집 총21권, 역사지지서 총 13편, 제주목 

장계•서계첩 5편, 군사전적류 5편, 방목류 4편, 효열록 1권 등 약 50편에 이

르고 있다. 고문서 역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목관아 등 

세 기관에서 교지, 홍패, 첩(정), 서목, 완문, 소지, 준호구, 호구단자 등의 공문

서와 간찰, 명문, 분재기, 혼서, 축문 등의 사문서에 이르기까지 수백 점이 소

장되어 있으며, 서울대 규장각에는 성책류, 형명부 등의 고문서 35점이 소장되

어 있다. 제주의 애월읍과 대정읍 등지의 마을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사의 고문

서는 각각 116점과 394점으로 500점이 넘으며, 제주의 9개 성씨 종친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도 1,534점이나 된다.

제주의 고문헌은 제주의 역사문화 전반을 알고 이해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제주의 편년 역사를 알고 싶으면 김석익의 『탐라기년』을 

읽고, 풍속, 토산, 방어시설, 명승, 고적, 인물, 관리 등 제주의 각 분야별 자세

한 실정을 알고 싶으면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를 읽으면 된다. 제주의 역사문

화를 고문헌으로 처음 접할 때 위의 두 권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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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남명소승』과 김상헌의 『남사록』 같은 개인문집을 읽으면 당대 제주의 상

황 뿐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제주를 일주하고 한라산을 등반했던 그들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최부와 장한철의 『표해록』 및 『해외문견록』(송정규), 『탐라문견

록』(정운경) 등을 읽으면 제주인과 외래인의 표류 관련 사실과 여정 및 해양을 

통한 상호 교류의 과정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다.

제주의 고문서류는 제주의 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당대의 자세한 사회

경제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예컨대 첩(정), 서목, 완문 등의 관

문서를 통해 제주 행정의 현안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준호구, 호구단자 

등의 호구문서를 통해서는 마을 단위 편제와 인구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명

문 및 분재기, 혼서 등의 사문서를 통해서는 일반 제주인의 사회경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당대 제주의 행정 현안 및 제주인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데는 고문서가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를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은 번역이다. 한문

으로 된 원문을 한글로 해석하고 거기에 참고 해설까지 붙인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고문헌, 고문서를 접할 수 있게 된다. 불과 이삼십년 전만해도 번역서, 역

주서 등이 없어서 제주의 역사문화를 깊이 연구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했고, 따

라서 한문에 소양 깊은 일부 향토사학자 등의 연구자만 고문헌과 고문서류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전후부터 제주의 역사지지서 및 개인문집 등

이 번역되고 해설까지 곁들인 역주서가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10여 년간은 제

주문화원과 제주교육박물관 두 기관을 중심으로 제주의 고문헌과 고문서에 대

해 다양한 역주서가 출간되어 일반인의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 차원 

끌어올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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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탈초/번역/해제 보고서(간략)

1. 과업명: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탈초/번역/해제.

2. 연구내용: 고문서 63권 목록화, 탈초/번역 디지털화, 해제 작업. 

3. 과업기간: 2020. 02.27~08.26(6개월, 182일)

4. 연구진 구성: 총 5명(김익수 외 4명)

  1) 탈초, 번역: 강00, 문00, 이00(3명).

  2) 해제, 감수: 김00, 홍00(2명).

5. 연구진 역할 분담

  1) 감수: 김00(향토사학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2) 해제: 홍00(문학박사,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3) 탈초/번역: 강00(삼무서회 대표), 문00(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이

00(고전번역가).

6. 과업 과정

  1) 3월~4월: 사진자료 출력 및 분류

  2) 5월~7월: 탈초 및 번역

  3) 7월~8월: 해제 및 감수

7. 과업 내용

  1) 개요

    (1) 월평리 재생센터에서 이양 받은 고문서 사진자료는 총 1,326장임. 

    (2) 이 중 사진자료가 없는 번호는 0001~0009(9장), 0285~0290(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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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2(1장), 0407(1장) 등 총 17장임. 

    (3) 이상 1,300여 장의 고문서를 전량 A3 칼러 프린트로 출력한 뒤 본격

적인 분류작업.

  2) 문서 분류

    (1) 절목 및 명문 등의 고문서, 회의록을 포함한 편철된 장부류 등 총 55

종, 내용상 분류. 

    (2) 문서의 분류 기준: 문서명, 작성연대, 문서종류, 문서등급, 해당 사진자료.

  3) 작성연대: 1866년~1999년.

    (1) 일제강점기 이전 고문서(1866년~1909년) 14건

    (2) 일제강점기 문서(1910년~1945년) 13건

    (3) 해방 후 문서(1946년~현재) 28건

  4) 문서종류: 총 18종.

    절목, 명문, 입안, 표문, 건기, 분등기, 전장기(인수인계서), 대장(묘지, 경

작지), 명부(지세, 토지소유, 기부금 등), 공문철, 보고서, 회의록, 증서, 사

업계획서, 규약, 진정서, 축문, 마을지(초안) 등.

  5) 문서등급: 3등급.

    (1) 상(사료적 가치 및 보존 필요성이 높고 자료집화 필수): 26건

    (2) 중(보존 필요성이 높고 자료집화 취사선택): 25건

    (3) 하(자료집화 필요성이 없는 일상적인 관행): 4건

  6) 해당 사진자료

    해당 사진자료 0010~1326 번호를 시대순으로 재정리함.

8. 과업 결과

  1) 서귀포시 월평마을 고문서 총 55종 1,300여 장(사진출력분)의 (고)문서에 

대해 탈초 및 번역, 해제 및 감수.

  2) 한문과 한글 표기 문서에 따라 차등 작업.

    (1) 한문 표기 문서: 탈초 및 정자화, 번역, 전문 소개, 해제.

    (2) 한글 표기 문서: 전문 또는 요약 소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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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 결과

    (1) 탈초 및 정자화: 27건

    (2) 번역: 27건

    (3) 전문 소개: 34건

    (4) 요약 소개: 15건

    (5) 전문 및 요약 미소개: 6건

    (6) 해제: 55건

9. 향후 과제

  1) 편집팀 구성 및 편집지침 마련

    (1) 1910년 이전 구한말 또는 일제강점기 문서는 사료적 가치가 크므로 

자료집화 필요.

    (2) 해방 이후 문서는 내용상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록된 경우가 많아서 자

료집화 하는데 주의 필요. 

    (3) 학계 및 일반을 대상으로 한 자료집인지, 마을(주민) 및 기관 배포용의 

자료집인지 성격 규정 논의 필요.

  2) 출판사 선정 및 교정(3차)

    (1) 사진자료와 해당 탈초 및 번역, 해제 등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점검.

    (2) 최소한 2차 이상의 교정 작업(재교 이상)이 필요.

  3) 인쇄 및 출간

10. 월평마을 고문서 목록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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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 마을 고문서 분류표

문서 일련번호
월평리 

001
문서 등급 상 중 하

문서 분류

문서명

문서 

종류
작성 연대 년()

서지 사항

재질 표기 방식

총면수 면
규격

(가로×세로, cm)
×

해제

내용

특이 

사항

사료 

가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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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 마을 고문서 분류표 작성 방법

1. 문서 일련번호

1) 일련번호 부여는 ‘월평리 00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2) 일련번호 순번은 ① 고문서 연대(순) ② 고문서 연대 미상(연대 미상은 문

서명의 ㄱ, ㄴ순) ③ 해방후 연대순으로 부여.

2. 문서 등급

1) 사료의 가치 정도에 따라 상, 중, 하 3등급 분류.

3. 문서명

1) 표지 겉면 표기 그대로[한문은 한문(한글) 병기]

2) 표지 겉면 표기 부재시 문서 전체의 성격 판단하여 제목 부여

4. 문서 종류

1) 고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 첩(지), 전령, 완문, 입안, 단자, 호적중초, 호

구단자, 절목, 분재기, 명문(매매기), 대차기, 축문, 제문 등.

2) 현대문서는 문서명 표기 요약: 규약, 계약서, 보고서, 계획서, 회의록 등.

5. 작성 연대

1) 서기연도 표기, 연호나 간지명은 (  )안 부기. 단, 연대 추정 불가는 ‘미상’

이라 표기.

6. 재질

1) 종이 또는 종이(장부) 등.

7. 표기방식

1) 한자(초서), 한자(정자), 한자 한글 병기, 한글.

8. 총면수

1) 장수가 아니라 면수로 계산. 예) 앞뒷면 기록된 1장이면 2면.

9. 규격(가로×세로, cm)

1) cm로 측정하되, 가로×세로의 숫자 표기. 예)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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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제

1) 내용: 문서의 개요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

2) 특이사항: 문서를 정밀 분석하여 특이한 사항을 제시.

3) 사료가치: 문서가 학술적으로나 마을공동체적으로나 영구 보존 등의 의미

가 있는지, 동일한 문서가 여타 마을의 소장 여부와 대비하여 희소성 및 

중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작성.

11. 기타

1) 위의 문항 외에 문서와 관련 별도의 내용을 더 기록할 사항이 있을 시 작성.

○ (병인8월일) 보민절목(補民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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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01] (병인8월일) 보민절목(補民節目) 해제

문서 

일련번호

월평리 

001
문서 등급 상

문서 분류
문서명 (병인8월일) 보민절목(補民節目)

문서 종류 절목 작성 연대 1866년(병인 8월)

서지 사항
재질 종이(장부) 표기 방식 한자(정자)

총면수 6면 규격(가로×세로, cm) ×

해제

내용

1. 1866년 흉년을 맞아 대정현감이 개인적인 지출 절용을 통해 

천냥의 원금을 마련하여, 각 마을에 약간씩 나누어 지급함. 그것

을 원금으로 삼아 이자로 흉년 구휼 및 마을의 실정에 맞춰 편

의대로 사용할 것을 정한 절목.    

2. 당시 보민절목 제작에 참여했던 제주의 향리, 향청임원 6명

의 직책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음.

* 향리: 도병리(임치흥), 부이방(이응인), 이방(임영복), 호장(고한

준), 좌수(강봉혁), 도집사(이재옥).

3. 당시 대정현 관내 28개 마을 명칭과 원금 총 천냥 중 250

냥이 해당 마을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마을: 강정리, 도순리, 하원리, 월평리, 대포리, 회수리, 중문

리, 색달리, 상예리, 하예리, 창천리, 감산리, 통천리, 화순리, 

광청리, 자단리, 덕수리, 사계리, 동성리, 보성리, 상모리, 하모

리, 양곡리, 일과리, 신평리, 영락리, 무릉리, 도원리.

특이 사항
당시 대정현감은 한홍일(韓弘一)로 그의 재임기간은

1865년 4월~1867년 8월임.

사료 가치

대정현감의 수압(사인)이 들어간 문서류. 현존 당시 제주내 다른 

지역의 고문서류들을 대조하며 제주 목민관(목사, 판관, 현감 

등)의 수압(사인)을 확인할 수 있음.

기타
* 1866년 8월 시점 제주목사는 양헌수(재임기간: 1864년 3월~1866년 

8월)와 이후선(재임기간: 1866년 8월~1868년 10월)의 교체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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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마을 고문서 자료집 해제

월평마을이 옛 문헌과 고지도 등에 처음 등장하는 때는 19세기 후반이다. 

조선후기 대정 지역의 각 마을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역사지지서로 세 

가지가 있는데, 1765년(영조 41) 윤시동 목사 때 편찬된 『증보탐라지』, 1780

년대(정조 연간) 편찬된 『제주읍지』, 1899년(고종 36) 편찬된 『대정군읍지』 등

이 그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대정 지역이 『증보탐라지』에는 3면 23리, 『제주읍

지』에는 2면 22리, 『대정군읍지』에는 3면 35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앞의 

두 지지서에는 월평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정군읍지』에 처음 월평리(月坪

里)가 등장하는데, 좌면 14개 마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역사지지서 외에 월평리가 처음 등장하는 옛 문헌으로 1870년(고종 

7) 제작된 『대정군 군병도안』이 있다. 이 문헌에는 면의 구분 없이 대정 지역 

29개 마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월평(月坪)이 등장한다. 이후 

1904년 작성된 『삼군 호구 가간총책』에 대정군은 3면 34리로 구성되어 있는

데, 월평리는 좌면 13개 마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결국 월평리가 기록된 옛 

문헌을 시대순으로 소개하면 첫째 1870년 『대정군 군병도안』, 둘째 1899년 

『대정군읍지』, 셋째 1904년 『삼군 호구 가간총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옛 문

헌 외에 현재 전하는 「호적중초」에 의하면 월평리 호적중초가 1867년(고종 4)

부터 1909년까지 14책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고문서 및 옛 문헌에 의하

면 월평리는 1867년의 「호적중초」, 1870년의 『대정군 군병도안』, 1899년의 

『대정군읍지』의 순으로 확인된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세

기 중반경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지도에 월평리가 등장하는 것은 이보다 조금 늦다. 1872년 제작된 「제주

삼읍전도」(서울대 규장각, 이하 모두 동일) 및 「대정군지도」에는 월평리가 표시

되어 있지 않다. 1899년 「제주지도」(『제주군읍지』) 및 「대정군지도」(『대정군읍

지』)에 처음 월평리가 등장한다. 이후 1918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

한 「대정급마라도」(1:50,000 지형도)에 의하면 월평리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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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안선으로는 대포리와 강정리 사이에, 북쪽으로는 하원리와 도순리 사이 

아래쪽에 월평리가 위치하고 있다. 

이상 옛 문서와 문헌 및 고지도 등을 통해 확인된 월평리의 최초 등장은 다

음과 같다. 1867년 「호적중초」, 1870년 『대정군 군병도안』, 1899년의 『대정

군읍지』 및 거기에 수록된 「대정군지도」와 「제주지도」(『제주군읍지』)의 순이다. 

그런데 월평리 소장 고문서를 분류, 분석하는 동안 이보다 조금 더 이른 문서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적중초보다 1년 앞선 1866년(고종 3)에 작성된 『보민

절목』이었다. 당시 대정현감이었던 한홍일(韓弘一)이 대정현 관내 28개 마을에 

흉년 구휼을 위해 지급한 자금과 그 운용 세칙과 관련된 문서이다. 보존 상태

도 양호하고, 현재 타 지역에서 소장된 바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요한 문서로 

판단된다.

본 자료집은 월평리 소장 고문서를 분류하고 해석한 뒤, 분석한 내용을 소

개하였다. 총 55건의 소장 문서를 분류하고 해석한 결과 학술적으로나 소장문

서로나 사료적 가치가 높은 29건을 선택하여 자료집화 하였다. 자료집에 소개

된 29건의 문서를 시대별, 내용별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 말기(1866년~1910년) 15건,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9건, 해방 

이후(1947년~1983년) 5건이다. 내용별로는 조선시대 말기 문서는 절목(시행규

칙), 명문(증명서), 전장기(인수인계서), 물건기(공동체 관련 문서) 등이 주류이

며, 일제강점기 문서는 전장기, 물건기이고, 해방 이후 문서는 회의록, 마을지, 

진정서 등이다. 본 자료집에서는 이상의 문서에 대해 사진자료와 함께 원문을 

제공하고, 이를 해석한 뒤 매 문서마다 해제를 실었다. 이 중 사료적 가치가 

중요한 몇 가지 문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말기 문서로 절목류는 3건이 확인된다. 1866년 『보민절목』, 1900

년 『호적지본전설치절목』, 1903년 『삼군구폐절목』이다. 『보민절목』은 한홍일 

대정현감이 흉년을 맞아 구휼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각 마을별로 지급하여 그 

이자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호적지본전설치절목』은 이

상규(李庠珪) 제주목사가 호적 작성에 필요한 종이를 집집마다 수취하는 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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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 위해 각 마을별로 본전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 충당하도록 구체적인 시

행세칙을 마련한 규약이다. 『삼군구폐절목』은 홍종우(洪鍾宇) 제주목사가 당시 

전답과 우마의 위장매매, 무단경작, 무단점유로 말미암은 소유주 소송 등의 폐

해를 시정하기 위해 경민장의 조사와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시행세칙을 마련한 

규약이다. 이 중 제주목사가 시행한 『호적지본전설치절목』과 『삼군구폐절목』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는 문서이다. 하지만 『보민절목』은 대정현에서만 시행

된 규약이고, 현재 이 지역 다른 마을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중요한 사료로 생

각된다.

다음으로 1890년대 토지소유를 이전하는 명문류가 4건 확인된다. 대출을 

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토지 소유를 이전하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토

지 소유자인 전주(田主)와 증인으로 명문을 작성한 필집(筆執)의 사인[수결手決]

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토지의 위치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명기한 사표(四標)를 

제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특히 1901년 ‘이재수난’의 삼장두 중 한 명인 

강우백(姜遇伯)의 명문이 한 점 확인되는데, 그가 이 지역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큰 문서이다.

1897년 3월 마을 공동의 상여와 장막을 새로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

한 시행 세칙을 마련한 「화단장막 신조소입성책」도 마을로서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이다. 당시 마을 임원 명단과 재정 출연자 명단 및 제작

자 명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상례(喪禮) 및 포제(酺

祭) 등 공동 행사시 상호부조 형태로 운용된 동접(洞接)과 관련한 기록들도 소

개하였다.

일제강점기의 문서로는 전장기와 물건기 두 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장

기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사무 인계를 하기 위해 관장하던 물품을 적어놓은 

장부이다. 1908년, 1912년, 1915년 등 신구 이장 간의 인계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날인시 수결이 아니라 일본식 날인을 뜻하는 ‘전(殿)’을 명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마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기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당시 

마을의 재정 수요 및 운용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1917년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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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새로 제작하기 위해 책임자 명단을 기록한 「본리상여개조시각유사열명

기」와 재료비 및 장인 인건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신조상여물건건기」 등

도 확인된다. 마을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생활풍속에 대해 그 책임자 및 소요 

재원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월평마을의 공동체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 

문서로 생각된다.

한편 1915년 작성된 묘지 대장으로 「분묘지현형도」는 월평리 주민들이 관

리했던 분묘에 대해 신고 내용을 기록한 장부이다. 1:150의 근대적 축척과 범

례를 이용한 지리 개념으로 묘지에 관한 현형도를 그린 것이다. 범례 항목은 

총 13항목으로 ‘도로, 하천, 묘지, 인가, 산악 등’이 기호로 제시되어 있다. 묘

소 관리자, 관리자 조상의 묘, 사망연월일, 묘소 위치 및 평수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고 접수처가 ‘제주경찰서’여서 일제강점기 경찰이 행정 업무를 병행 

담당하고 있는 특이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료집에는 분량상의 이유로 소개하지 못했지만 1918년 「지세명

기」, 1920년 「(일제강점기) 각 동리명 및 공문철」이 있다. 전자는 1918년 7월 

당시 월평리 주민 127명의 토지세목 및 지번, 면적 등이 기록된 장부이다. 토

지세를 부담했던 당시 월평리민 127명의 명단과 이 중 절반 이상이 김씨(金

氏), 강씨(姜氏), 이씨(李氏)의 세 성씨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후자는 

1920년 제주의 모든 동리명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제주의 행정구역 체제가 총 

13개면 167개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 생각된다. 또한 

19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 좌면사무소 면장이 월평리 구장에게 부임인

사로부터 각종 행정사항을 통보하는 공문철이 수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하부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진 행정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서는 학계의 면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듯하다. 

해방 이후 문서로는 1960년 전후의 마을 「회의록」과 1980년대 「월평리지 

초요」, 「진정서」를 소개하였다. 「회의록」은 1959년~1960년 및 1964년~1965

년 월평리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한 마을회의록을 수록한 장부이다. 당시 개발계 

창립과 임원 조직, 개발계에서 추진했던 여러 사업에 대한 총회 회의록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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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수록되어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보수 및 확장의 건’, ‘시범부락 개

발에 관한 건’, ‘4-H 구락부 조직에 관한 건’, ‘문화관 건립 및 어항 시설의 

건’, ‘맥타사업 운영의 건’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한 마을 인원이 

60~70명에 이르며, 회의시간도 3~4시간이 소요되어 월평리 마을 사람들의 참

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 「월평리지 초요」는 사실상 월평리 최초의 마을지 집필이다. 월평

리 출신 교육학자였던 김문규(金文奎)가 작성했는데, 월평리의 위치, 지세, 연

혁, 주변 지명, 인물 등을 담고 있다. 총 30면에 걸친 내용으로 당시 월평리 

호적부까지 참고하며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10년 이재수난 및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한 월평리 출신 인물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학계의 연구 성과와 대조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월평

리 마을지 편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소개하여 최초 마을지 편찬과 관

련한 그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1983년의 「진정서」도 눈에 띤

다. 당시 서귀포시에서 월평리에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 하자, 이에 대해 

월평리 주민 101명의 연서로 그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월평리의 관광자

원 및 수자원 개발과 배치되는 행정관서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지역 주민 전원

의 연서로 이의를 제기했던 당시 상황을 남긴 것이다. 

이상 본 자료집은 월평리의 역사와 과거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예컨대 조선말기 사료로 『보민절목』은 역사지지서와 같은 공

적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보다 ‘월평리’ 호칭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고, 「화단장막 신조소입성책」은 당시 월평리 사람들의 공동체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사료이다. 1901년 ‘이재수난’의 삼장두 중 한 명인 강우

백(姜遇伯)의 「명문」도 그가 이 지역 출신 인사임을 알려주는 문서로 영구 보존

되어야 할 사료이다. 일제강점기의 「전장기」 및 「공문철」 등의 문서도 당시 행

정체계와 하부 행정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내용 파악을 위해 향후 학계의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야할 사료적 가치가 큰 문서이다. 해방 후 월평리 지역사

회개발을 위한 마을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진 「회의록」 등도 향후 월평



- 62 -

리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할 중요 문서이다. 결론적으로 본 자료집은 월평마을 

사람들이 소중히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장문서를 일괄 소

개한 ‘월평마을 역사서’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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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발굴과 기억복원으로서 제주역사 다시 쓰기

조성윤(제주대 명예교수)

1. 시작하는 말

제주학 센터의 핵심 기능 – 제주학 아카이브 

제주 역사 연구자 – 향토사학자(鄕土史學者) ▶ 대학 연구자 ▶ 시민으로 확장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자, 예술가, 자기 고유 분야를 갖는 시민연구자  

시설, 장치로서의 아카이브

  기존의 아카이브 역할을 하던 단체 기관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인덱스카드    

  여기에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인터넷 공간이다.

  이제는 인터넷 검색으로 원하는 자료를 찾도록 서비스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따라서 어떻게 자신의 연구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을 것인가 방법이 중요

하다.

제주학 아카이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주학 아카이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2. 제주학 문헌 자료와 발굴

○ 제주역사를 기록한 역사 문헌

-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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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지(地方誌), 탐라계록(耽羅啓錄), 개인문집(文集)  

- 관보(官報), 신문(新聞), 재판 판결문

○ 임오군란(壬午軍亂) 연구 –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국가기록문서 –규장각(奎章閣)

○ 호적(戶籍) - 1666년 한성부(漢城府) 북부(北部)호적(戶籍)

              한성부(漢城府)광무(光武)호적 (1903년, 1906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3. 제주도(濟州島) 호적 조사 - 호적과 족보(族譜)의 차이

   제주도는 호적 중초(中草)가 중요하다.

   호적(戶籍) - 중초(中草) -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집안에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남아 있는 집안들이 있다. 예 慶州金氏家

4.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 조사연구

  일본군 전쟁유적에 대한 제주도민의 부정적인 평가 – 마이너스유산, 사라질 것

  최근 들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됨. 

  대표적인 것 알뜨르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건설계획(2007년) 수립.

5. 제주 4‧3 기록 발굴 

  ○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 자료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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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재단 자료연구실편,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자료집』

      1) 4‧3 관련 경찰 자료

      2) 교육계 4‧3 피해 자료집

      3) 미국자료 1

      4) 미국자료 2

      5) 미국자료 3

      6) 미국자료 4

      7) 미국자료 5

○ 증언, 구술사가 중요해짐.

○ 남로당, 무장대의 자료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와 무장대까지 포괄적으로 조사가 진행됨.

6. 아카이브 자료의 이용

○ 제주학 아카이브는 정리되지 않고 있다.

○ 제주 4‧3 기록 아카이브는 제주4‧3평화재단이 구축할 예정 

○ 다른 제주학 아카이브를 인터넷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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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 기록의 가치와 활용 방안

- 바다의 기억

고광민(서민생활사 연구자)

○ 갯가 주변 바다풀의 기억

① 메역조문

*‘메역조문’은 “일정 기간 미역 따기를 금하였다가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해녀들

이 각자 미역을 따는 일”이라는 말이다.

[사례1]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산디 굽에 메역 난다”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상강(10월 23일경) 무렵에 산

디(밭벼)를 베었으니, 그 무렵에 미역이 돋아난다는 말이다.  

∎옛날은 하인(下人)이 메역조문 때까지 메역바당을 지켰다. 왜정 시절 이후부

터는 ‘하인’이 메역바당 안 지키고 ‘소임’이 지켰다.

∎음력 2월 그믐이나 음력 3월 초순에 ‘메역조문’을 ‘물질’과 ‘뱃물질’을 하

였는데, 그 선택은 자유였다. 소문난 미역 어장은 다음과 같았다. 

·조각여 / 갯가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다. 땅의 넓이로 가늠할 때 2만 평 

정도였다. 

·벌러진여 / 갯가에서 1㎞ 떨어진 곳이다. 땅의 넓이로 가늠할 때 1천 평 정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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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여 / 갯가에서 300m쯤 떨어진 곳을 ‘진여’, ‘진여’에서 200m쯤 떨어진 

곳을 ‘중여’, ‘중여’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을 ‘막여’라고 하였다. ‘진여 – 중여 

– 막여’를 합하여 ‘진진여’라고 하였다.  

·고방여 / 갯가에서 500m쯤 떨어진 곳이다.  

·고도리여 / 갯가에서 1㎞쯤 떨어진 곳이다.

·새여 / 갯가에서 2㎞쯤 떨어진 곳이다. ‘새여’는 ‘여’, ‘중여’, ‘소여’로 구성

되었다. 들물 때 배 7척을 세워 자리(자리돔)를 ‘거리는’1) 곳이고, 썰물 때 배 

5척을 세워 자리를 ‘거리는’ 곳이기도 하였다. ‘조각여’, ‘벌러진여’, ‘진진여’, 

‘고방여’, ‘고도리여’는 물때를 가리지 않았지만, ‘새여’는 반드시 조금 때 맨 

나중에 ‘상군’2)들만 ‘뱃물질’로만 미역을 따는 어장이었다. 

∎평대리에서는 미역을 따는 시기에 따라 젖은 미역과 말린 미역의 무게가 달

랐다는 이야기가 전승되었다. 

·정월 미역 / 젖은 미역 5칭(1칭은 1근의 100배)이면 말린 미역은 1칭. 

·음력 2월 미역 / 젖은 미역 6칭이면 말린 미역은 1칭.

·음력 3월 미역 / 젖은 미역 7칭이면 말린 미역은 1칭.

∎평대리에서는 “3월에 시끈 메역이 동지마에 나간다”라는 말도 전승되었다. 

음력 3월은 미역을 따는 시기이고, ‘동지마’는 동지(12월 22일경) 무렵의 장마

라는 말이다. 

② 실갱이 공동 채취  

*‘실갱이’는 잔가시모자반이라는 말이다. 잔가시모자반은 공동으로 채취하는 수

가 많았다.

1)  ‘거리는’의 ‘거리다’는 “바다에서 그물로 멸치나 자리돔 따위를 건져내다”라는 말.

2) ‘상군’은 “물질하는 기량이 가장 뛰어난 해녀”라는 말.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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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어기 / 음력 3월이었다. 조금 사리 물때를 가리지 않았다. 

∎어장 / ‘새여’, ‘고방여’, ‘고도리여’ 등. 

∎어구 / ‘줄아시’였다. ‘줄아시’는 ‘실갱이’를 베어내는 기다란 칼이었다. ‘줄아

시’는 이웃 3∼5명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마차 바퀴를 마련하여 불미항(대장

간)에서 만들었다. ‘줄아시’ 양쪽 끝에는 줄을 걸어 묶었다. 이때의 줄은 칙줄

(칡넝쿨) 삼, 모시 따위로 꼬아 만들었다.    

∎배나 터우에서 남자 두 사람이 ‘줄아시’를 물속에 드리우고, 줄을 잡아 놓았

다 당겼다 하면서 ‘실갱이’를 베어냈다. 이렇게 ‘실갱이’를 베는 일을 ‘푸끈다’3)

고 하였다. 이때의 배나 터우를 ‘줄아싯배’라고 하였다. ‘터우’는 한라산에서 마

련한 구상낭(구상나무)이나 대마도에서 마련한 숙대낭(삼나무)으로도 만들었다. 

제주도 사람이 대마도에서 숙대낭을 사다가 파는 수도 있었다. 구상낭으로 만

든 터우를 ‘구상낭터우’, 숙대낭으로 만든 터우를 ‘숙대낭터우’라고 하였다.   

∎배나 터우 2, 3척에 남자 2명이 타고 ‘공쟁이’4)라는 갈퀴로 물 위에 뜬 ‘실

갱이’를 건져 올리고 갯가까지 운반하였다. 이때의 배를 ‘공쟁잇배’라고 하였

다. 

∎여자들은 지게로 지어 나르면서 일정한 곳에서 말렸다. ‘실갱이’에 ‘물쏘애

기’5), 솔치(쑤기미) 새끼가 붙어 있으니 수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베어낼 수 

없었다. 

∎실갱이 말린 것으로 덤(더미)을 만들어놓고 구성원들끼리 서로 나누어 가지

고 보리밭에 거름으로 주었다. 이때 배나 터우 몫으로 어느 정도의 실갱이를 

3) ‘푸끈다’의 ‘푸끄다’는 “줄아시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실갱이를 벤다”라는 말.

4) ‘공쟁이’는 “기다란 대막대기에 꼬부라진 나뭇조각을 묶어 만든 어구”라는 말.

5) ‘물쏘애기’는 “실갱이라는 해조류에 붙어 자라는 물벌레”라는 말. 달리 ‘늬끼’, ‘늣’이

라고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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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수도 있었다. 이를 ‘뱃찍’이라고 하였다.  

∎듬북(거름용 해조류)의 거름 효과는 (식용모자반) > 패듬북(알쏭이모자반) 

> 쥐듬북(외톨개모자반) > 실갱이(잔가시모자반)였다. 은 매우 기름진 것이라 

많이 먹으면 설사 나는 수도 있었다.   

○ 갯가 주변 바다풀 이외 해산(海産)의 기억

① 모살 조물다①

*남원리 사람들은 밭에 거름으로 줄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수도 있었다. 물속에 

있는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일을 ‘모살조문’이라고 하였다. 

[사례3] 남원읍 남원리 김한수(1930년생, 남) 씨 

∎남원리 포구 ‘재산이개’ 앞에 ‘안여’가 있다. 썰물 때는 걸어 들어가서 발만 

적신 채 ‘모살걸름’을 채취하였다.   

∎남원리 포구 ‘재산이개’ 서남쪽 수심 5m 정도 물속을 ‘서느랭이’라고 하였

다. ‘터위’를 타고 ‘서느랭이’로 갔다. 해녀 한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가 모살을 

‘구덕’에 담았다. 이때 ‘구덕’에는 줄이 묶여 있었다. 사공은 ‘터위’ 위에서 줄

을 잡고 구덕에 담긴 모래를 건져 올렸다. 모래는 ‘멩텡이’에 담아나갔다. 이렇

게 해녀가 잠수하여 모래를 채취하는 일을 ‘모살 조문다’6)고 하였다.      

∎갯가에 ‘모살눌’ 만들어 두었다가 소금기가 완전하게 빠지면 밭에 거름으로 

주었다. 

6) ‘조문다’의 ‘조물다’는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물속의 해산물을 잡아 건져 올린다”라

는 제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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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살 물다②

*‘모살 물기’는 “하효동 ‘게우지코지’에서 밭에 거름으로 줄 모래를 캐는 일”

이라는 말이다.  

[사례4] 서귀포시 하효동 현○○(1910년생, 여) 씨 

∎할망은 구덕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생복껍데기나 ‘작박’7)으로 구덕에 

모살을 담는다. 하르방은 구덕에 묶은 줄을 당기며 ‘게우지코지’ 위로 들어 올

리고 모살을 갯바위 편편한 곳에 부었다. 다시 빈 구덕을 할망에게 건넨다. 할

망이 쉬는 동안에 하르방은 모래를 지어 육지로 운반한다.  

∎모살의 짠물이 완전히 빠지면 밭에 지고 가서 거름으로 주었다. 

③ 생궹이덕

*‘생궹이’는 어린 소라고둥이라는 말이다. ‘-덕’은 조금 높직한 곳으로 이루어

진 갯바위에 붙는 말이다.  

[사례5] 서귀포시 강정동 해녀 고원홍, 원양일 씨  

∎‘구쟁이’ 족은 것라 ‘생궹이’라고 네다. 그디 우미(우뭇가사리)도 잘 납네

다. ‘구쟁이’는 막 갯 우의서 알 쌉네다. 음력 7월, 8월나민 ‘구쟁이’는 엉덕

(벼랑) 알더레 기어듦 시작네다. 동짓, 섯에는 ‘생궹이’덜이 돌 우의 다 

나앉입네다.  

④ 전복통

*‘전복통’은 ‘빅게통’과 ‘새여통’ 사이에 있다. 

7) ‘작박’은 “나무토막을 길고 둥그스름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의 하나”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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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서귀포시 강정동 해녀 고원홍, 원양일 씨  

∎‘전복통’에 ‘엉덕전복’8)이 하영(많이) 부떵 잇입네다. ‘엉덕전복’은 숫전복이

우다. ‘솔박’9)찌(‘솔박’같이) 술람곡(갸름하고), 통이 짚읍네다.

∎‘마드레’10)고 암전복은 엉덕(벼랑)에 안 부뜹네다. 

⑤ 구제기와 생복

*‘구제기’는 소라고둥, ‘생복’은 전복이다. 

[사례7]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구제기’는 음력 6∼7월에 알을 ‘싼다’11). ‘구제기’는 돌 속에 곱았다가(숨었

다가) 들물(밀물)에 베낏디(바깥에) 나오랑 먹곡, 물(썰물)에는 돌 아래 다시 

들어간다. 

∎‘생복’이 이동할 때는 ‘갈라졍’12)‘휜다’13). 

∎먼 바당(바다)에 있던 ‘구제기’와 생복은 샛름(동풍) 누(놀)에 의로 밀려

온다. 

∎‘영등’14)에는 구제기와 생복이 빈 껍데기(껍질)만 남는다. 이는 불가사리가 

‘구제기’와 생복 숨통을 막아버리니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수가 많았기 때문

이다.  

8) ‘엉덕’(벼랑)에 붙어 있는 전복이라는 말이다. ‘엉덕’에는 숫전복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9) 나무를 둥그스름하게 파서 만든 바가지 비슷한 그릇.

10) ‘마드레’는 “중성의 전복”이라는 말.

11) ‘싼다’의 ‘싸다’ “슬다(알을 낳아 놓다)”라는 말.

12) ‘갈라졍’의 ‘갈라지다’는 “전복 따위가 껍질을 아래로 하고 배를 위로 하다”라는 말.

13) ‘휜다’의 ‘휘다’는 “전복의 복족(腹足)을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말.

14) ‘영등’은 “음력 2월”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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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뭉게와 낙지

*‘뭉게’는 문어이다.  

[사례8]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뭉게’는 음력 6월에 알 ‘풀엉’15) 24시간 ‘엉구왕’16) 앉는다. 알 풀어 분(버

린) ‘뭉게’는 몸이 ‘흔드락다’17).    

∎‘봄낙지’는 ‘훍고’18), ‘실낙지’는 ‘다’19). ‘봄낙지’나 ‘실낙지’는 훼(홰)

에 불 ‘쌍’20) 잡았다. “낙지는 음력 6월에 ‘오조리’21)더레 시집간다”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오조리에서 생식 활동을 하고, 그곳에서 알을 풀었던 모양이다. 

⑦ 전복 새끼

*하도리에서는 두 가지 전복 새끼가 전승되었다.

[사례9] 구좌읍 하도리 동동네 고○○(1914년생, 여) 씨 

∎빗자귀 / 비교적 가까운 바다에 있는 숫전복 새끼.

∎눈벌레기 / 비교적 깊은 바다에 있는 암전복 새끼.

⑧ 엉덕생복

15) ‘풀엉’의 ‘풀다’는 “뱃속의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라는 말.

16) ‘엉구왕’의 ‘엉구다’는 “그러모으다”라는 말.

17) ‘흔드락다’의 ‘흔드락다’는 “문어의 몸이 축 늘어지다”라는 말.

18) ‘훍고’의 ‘훍다’는 “굵다”라는 말.

19) ‘고’의 ‘다’는 “낙지 몸피가 가늘고 작다”라는 말.

20) ‘쌍’의 ‘싸다’는 “불을 켜다”라는 말.

21) ‘오조리’는 “성산읍에 있는 마을”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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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덕생복’은 “물속 바위 그늘 같은 곳에 붙어 있는 생복”이라는 말이다.  

[사례10] 구좌읍 하도리 동동네 김○○(1929년생, 여) 씨

∎상강(10월 23일경) 때 “엉덕생복이 나왓저!”라고 말했다. 

∎어떤 생복이나 햇볕을 잘 맞은 것은 ‘적’22)이 있고, 햇볕을 못 맞은 것은 

‘적’이 없다. ‘엉덕생복’은 적이 없는 것들이다. 

○ 걸바당의 물고기 기억

① 걸바당 물고기 생태와 어법

*‘걸바당’은 바닷가에서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 조간대 연안을 지나 일정한 선

상의 지점까지, 바닷가와 ‘펄바당’ 사이에 있는 용암 자국의 돌이나 암반으로 

깔린 바다이다. ‘걸바당’에 사는 물고기의 생태와 어법은 다양하였다. 

[사례11] 서귀포시 대포동 이창옥(1921년생, 남) 씨와 원승국(1921년생, 남) 씨 

∎다금바리

·어장 / ‘걸’23)이 훍은(굵은) ‘엉장’24)에만 삽네다. 요즘은 다금바리 구경기

가 하늘에 벨 따기우다.

·어기 / 절(四節) 잇주만은 가을에 많이 나끕네다.

22) ‘적’은 “전복이나 소라고둥 껍데기 따위에 붙어 있는 굴 껍데기 따위”라는 말.

23) ‘걸’은 ‘걸바당’의 줄임말이다. 

24) 바닷가나 바닷속 돌들이 안으로 파여 굴처럼 되어 거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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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 / 옛날은 나도 이거 나까 봐수다. 자리 거리레 갓당도 나끄는디, ‘갈치

술’25)에 모도리낚시 매어(매달아) 가지고 고도리 대여섯 개 꿰어그네 낚실 

나 아매는디, 낚시광 본줄 이에 독진 철사를 맨다 말이우다. 고도리  

마리를 우선 낚싯줄 막 끗겡이(끄트머리)에 뀁네다. 낚시 배리지 못게 낚싯

줄을 고도리 (살) 속에 묻읍네다. 그 다음은 고도리 대여섯 갤 꿰엉 낚싯줄

로 꽁댕일 묶어버린다 말이우다. 이놈으 다금바리라  놈은 니껍을 봐지민 

물어 가지고 이빨로 지근 ‘려’26) 봐서 진다(삼킨다) 말이우다. 단번에 

지질 아니네다. 경당 물엇다 민 화룩게 술(줄) 놓앙 내불민 차갈 거 

아니꽈. 재기 기지 아니민 어귀(귀퉁이)에 들어강 이빨로 부떠 불민 떼지

지도 못네다.

∎북바리(별우럭)

·어장 / 돌고망에 사는 짐승이우다.

·어기 / 절이이우다.

·어법 / 풍선으로 ‘북바리’ 주낫(주낙)을  때에 니껍잰 ‘자리’(자리돔) 잡앙 

물간27)에 놓앙 살립네다. 자리 살려 가지고 산 자리 꿰엉 던지멍 북바리 주낫

을 햇우다. 요새 ‘솔라니주낫이영’(옥돔주낙과) 똑 닮은디 낚시가 좀 훍읍네다. 

그때 북바리주낫 하영(많이) 갖앙(가지고) 뎅기는(다니는) 사름은 열 상자우다. 

옛날은 물 반 궤기 반  때니까 물간 두 개에 북바리 살려 가지고 서귀포 어

업조합지 레(팔러) 눼(노) 젓엉(젓고) 가나수다. 

25) 갈치를 낚는 줄낚시.

26) ‘려’의 ‘리다’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다.”라는 말이다. 

27) 물을 넣어두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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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럭

·어장 / 돌밧 디우다.

·어기 / 절(四節). 2, 3월엔 줄고, 오월엔 젤 집네다.

·어법 / 섬비28) 린 낚싯줄에 낚시 두 개 맵네다. 니껍 어심(없음)을 민 보

말(고둥)로 어렝이(어렝놀래기) 나깡(낚아서) 어렝이  가까(깎아) 가지고 네

다. 경 아니민 또 자리(자리돔)로 니껍을 네다.

∎소치(쑤기미)

·어장 / 걸바당에 사는 궤기우다.

·어기 / 절(四節)이우다.

·생태 / 하지(많지) 안 짐승인디 우럭 닮은 거우다. 우럭 닮은 건디(것인데) 

이놈의 가시를 쏘앗다 민, 타는 사름은 막 부어 가지고  메틀(며칠) 혼납

네다. 솔치도 얼룩얼룩 건 ‘심방소치’라고 읍네다.

·어법 / 우럭 나끄레 갓당 올라올 때도 잇곡, 그물에도 올라오기도 네다.

∎맥쉬(황놀래기)

·어기 / 절(四節)이우다.

·생태 / 맥쉬는 어렝이(어렝놀래기) 나끄레(낚으러) 강(가서) 보민 꽝만 붙은 

거우다. 뻘겅 것도 잇곡, 검엉 것도 잇입네다.

∎술맹이(용치놀래기)

·어장 / 돌고 모살 서꺼진 바당에 삽네다.

·성격 /  곱네다. 뻘건 점도 잇고, 파란 점도 잇고, 흰점도 잇고, 검은점도 

28)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

게 하는 가느다란 막대기 따위”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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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고...

∎도렝이(궹이상어) 

·어장 / 이 바당에는 ‘비께’(두툽상어)는 만해낫지만은 ‘도렝이’는 드물어나수

다. 도렝인 강정29) 바당서 많이 납네다.

·어기 / 장마 때 ‘비께그물’ 놀 때우다.

·생태 / ‘겁데기’(껍데기)는 비께 겁데기(껍데기)나 다름없는디 벳기진(벗기지

는) 못네다. 꿰는(끓는) 물에 확 디리쳐그네(들이뜨려서) 건져 내엉 글그민 

벳겨졍(벗겨져서) 먹어낫는디 그놈으 게 씁지릉네다.

·어법 / ‘비께그물’에 가당 오당 걸립네다.

∎비께 

·어장/ ‘지삿개’30) 앞 서쪽 베깃디(바깥에) 비께그물 놓는 디가 잇우다. 아무디

나 놩 잘 들지 아니네다. 대개 ‘조작지’31)라고 돌덜 잇는디가 비께가 많

이 놉네다32). 걸바당 안에도 ‘겡이’33)에 ‘조작지’가 잇는 디가 잇입네다. 그

것도 가늠34) 해영 아사 네다. ‘녹하지’35)가 중문파출소에 타민 ‘윗가늠’은 

29) 서귀포시 강정동 바다. 강정동 바다에는 ‘도렝이여’도 있다. 

30) ’지삿개‘는 ‘지삿개코지’로 말미암아 좌우에 살짝 후미진 곳이다. 그 안에는 썰물에 

물웅덩이를 이루는 곳이 많다. 이와 같은 곳을 ‘겡이’라고 한다. 여러 ‘겡이’들은 

밀물과 같이 밀려왔다가 썰물에는 그 안에 가두어져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기(특히 멸

치)들을 잡는 천연적인 석방렴 구실을 하는 수가 있다. 부지런한 어부들은 가두어져 

고기를 잡으려고 아침 일찍 이곳까지 와서 고기를 잡았다. ‘지삿개코지’는 ‘큰동산’과 

그 동쪽에 있는 ‘동물개동산’의 맥이 바다로 쑥 뻗어 내리며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삿개’의 뜻은 알 수 없다. ‘지삿개코지’를 기점으로 하여 동쪽의 대포동과 서쪽의 

중문동 간에 갯가 경계지점이다.  

31) 자그마한 ‘작지’(자갈).

32) ‘비께’는 자잘한 ‘작지’(자갈) 밭에 알을 풀었다는 말이다.  

33) 육지라면 자그맣게 구획된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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뒈고, 동은 ‘썩은섬’36)광 ‘제제기’37) 타민 뒙네다. 또 서귀포 서쪽에 삼매봉 

거기 ‘그정’(벼랑)이 잇는디, 그걸 ‘서귓그정’38)이라고 는디, ‘썩은섬’이 ‘서

귓그정’에 부떵도 뒙네다.

·어기 / 오월 장마가 최고우다. ‘웨삿’39)이고 조금40)이고 장마철에는 그물 드

리창 내불민 뒙네다.

·생태 / ‘비께’라  놈은 이빨만 걸렷다 민 만(가만) 는(하는) 놈이우다. 

그물에 이빨만 걸어졋다 민 잡는 거우다.

·어법 / 나록 짚으로 줄을 꼬아 가지고 우알 배리(벼리)를 만들고, ‘들굽낭’(두

릅나무)이나 ‘머구낭’(머귀나무)으로 버구기41)멘듭네다. 옛날은 짚으로 그물을 

멘들아낫주만은 우리 때에는 멘사(綿絲)로 멘들아나수다. 그물 폭은 보통 사름 

키는 뒙네다. 우에는 버국42) 아맵네다. 버국은 20㎝쯤은 질게 해 가지고, 

50㎝에 나씩 맵네다. 뽕돌(봉돌)은 돌멩이 ‘솔람’43)거 발에 하나씩 아

맵네다. 찍(짚) 노꼿(노끈)으로 돌멩이 무껑 그물더레 아맴네다. ‘비께그물’ 

 떼가 스물 여 발 뒐 거우다. 열 떼민 열 떼 연(連)부찝네다. 오월 장마니

34) 바다 가운데서 어장이나 자신이 있는 위치를 뭍의 일정한 지형지물을 이용해가며 

확인해나가는 방법.

35) 서귀포시 중문동 산 5번지에 있는 오름(620.5m).

36) ‘썩은섬’은 “서귀포시 강정동 산 1번지에 있는 무인도”라는 말. 

37) ‘제제기’는 “서귀포시 보목동 275-1번에 있는 오름(94.8m)”이라는 말.

38) 서귀항 서쪽에 높은 벼랑으로 이루어진 갯가의 이름이다. 서귀포 패류화석충이 있

는 곳이다. 이곳에 파도가 부서질 때 무지개가 선다. 서귀포 사람들은 이곳을 ‘황고

지’라고 한다. ‘황고지’는 파도로 일어나는 무지개라는 말이다.

39) 간만의 차가 심해 물살이 센 음력 13일에서 19일까지와 27일부터 초 4일까지의 

‘물때’(무수기).

40) 간만의 차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 음력 7, 8일과 22, 23일에 있다. 

41) 그물의 ‘윗베리’(위쪽 벼리)에 달아매어 그물이 물에 뜨게 하는 부표(浮標).  

42) 그물의 ‘윗베리’(위쪽 벼리)에 달아매어 그물이 물에 뜨게 하는 부표(浮標).  

43) ‘솔람’의 ‘솔람다’는 “조금 타원형으로 갸름하다”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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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표’도 잘 안 뵈는 때가 잇기 때문에 대로 기(旗) 멘들앙 버국에 무껑 틔웁

네다. 그물코더레 비께 머리가 박아 들어가야 는 거우다. ‘모도리그물’44)은 

그물코가 더 큽네다.

∎가오리 

·어기 / 장마 때우다.

·어법 / ‘북바리주낫’(별우럭주낙) 때 가끔 하나이나 올라옵네다.

∎구릿(벵에돔)

·어장 / 구릿 잡으려고 ‘목맥이그물’45) 놓는 디가 대포 포구46) 서쪽 고, 동

더레 가민 ‘배텅개’47), 논깍48)이우다.

44) ‘모도리그물’은 ‘모도리’(돌묵상어)를 잡는 그물.

45) 길목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46) 대포동 포구를 ‘큰개’라고 한다. 마을 이름을 ‘대포’(大浦)라고 한 것도 ‘큰개’의 한

자어에서 따른 말이다. ‘큰개’는 동남쪽의 ‘모살업개’ 또는 ‘모살업개통’이라는 ‘코지’

와 서남쪽의 ‘자장코지’ 사이에 깊게 후미진 곳에 자리한다. 그 안에 ‘대십잇개’와 

‘큰개’가 있다. 지금은 ‘모살업개’를 의지하여 길게 방파제(防波堤)를 놓았다. 그 안쪽

에 ‘안개’가 있다. ‘큰개’ 안쪽에는 ‘가늠돌’ 또는 ‘구제기돌‘이 있었는데, 방파제 공사

를 하면서 묻어 버렸다. 간조와 만조에 따라 이 돌의 모양이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배의 출항과 입항을 가늠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가운딧물’ ‘고

망물’ ‘가매소깍물’이 있었기 때문에 배의 바닥에 붙어살면서 배를 갉아 먹는 ‘소’라

는 선식충(船食蟲)이 서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도 했었다. 

47) ‘배텅개’는 대포동 동쪽 ‘큰엿도’와 ‘궤기난덕’ 사이에 후미진 바닷가 이름이다. ‘배+

텅+개’에서 비롯한 말이고 보면, ‘배가 뜬 개’라는 말이 아닌가 한다. ‘뜨다[浮]’의 제

주어가 ‘트다’이다. 이 마을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키운 말을 이

곳에 배를 대고 말[馬]을 배어 실어 날랐던 곳이기에 ‘배텅개’라고 했다고 한다. 그곳 

석방렴도 있다. 이를 ‘배텅개원’이라고 한다. 반원형으로 약 50m 길이의 담으로 둘

러막아 석방렴을 만들었다. ‘배텅개원’의 돌담은 조간대 중층에 자리하는데, 사리 썰

물 때라고 바닥에는 어느 정도 물웅덩이를 이룬다. 바닥에는 모래와 자갈이 깔려 있

다. 

48) 논의 ‘깍’(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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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 ‘구릿’은 장마 때나 겨울에 바당이 들망거려사만(울렁거려야만) 의

(가)로 옵네다. 

·어법 / ‘목맥이그물’은 겨울철에 많이 는디, 구릿(벵에돔)이 겨울엔 막 디

(가)로 들어옵네다. 그러면 해녀덜이 서넛이서 찌(갗이) 네다. 높은 동산의

서 바당을 보면 구릿이 들어오는 거 봐집네다. 구릿이 봐지민 수덜이 확

게 물에 들어 가지고, 히면서(헤엄치면서) ‘목맥이그물’을 쳥 구릿을 막읍네다. 

물든 때 쳐놓고 ‘목맥이그물’이 알 들러지지 못게 물속에 들어 가지고 돌멩

이 줏이멍(주우면서) 똑똑 재겨(쌓아) 눌릅네다(누르지요). 물 싸가민 수덜이 

그물 안네 강(가서) 다올립네다. 그러민 그놈이 물 싸 가민 갈 디(데)가 엇입

네다. 궤기가 그 안네 가두어져시민 두불 친다 말이우다. 게난 구릿이 더레 

부뜬(붙은) 걸 잡는 거우다. 물든 때는 이서만 먹는 짐승이우다. 이건 웨

삿49)에 주장네다. 물든 때 치민 물 싸민 잡는 거라부난 이우다. 옛날은 미

녕올(무명실)로 그물을 아(맺어) 가지고 우의 버국50)은 ‘머구낭’(머귀나무)이

나 ‘북칠낭’(붉나무)이나 곡, 아래 뽕돌(봉돌)은 흙 파다가 만들아수다. 뽕

돌은 흑(찰흙)을 파당 막 달롸(이겨) 가지고 그놈을 동골락게 멘들앙 대막

뎅이(대막대기)로 구멍을 낸다 말이우다. 그놈을 그늘에서  사흘 류와(말

려) 가지고 옛날 ‘굴묵’51) 짇을(땔) 때에 ‘스락불’(까끄라기 불)에나 똥(말

똥) 불에나 디 드리밀어52) 가지고 ‘굴묵’에서 그놈을 구웟다 말이우다. 경해

여 가지고 루쯤 잇당(있다가) 꺼내 가지고 그놈을 식혀서 노���(노끈)에 꿰면

49) 간만의 차가 심해 물살이 센 음력 13일에서 19일까지와 27일부터 초 4일까지의 

‘물때’(무수기).

50) 그물의 ‘윗베리’(위쪽 벼리)에 달아매어 그물이 물에 뜨게 하는 부표(浮標).  

51) 방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주도식 아궁이로, 여기에 쓰는 땔감은 ‘정지’

(부엌) 아궁이에서와는 다르게 보리 까끄라기나 마소의 똥 말린 것 따위를 주로 때게 

됨.

52) ‘드리밀어’의 원형은 ‘드리밀다’이다. ‘들이밀다’는 “밀어서 안으로 깊이 집어넣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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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뽕돌을 햇다 말이우다. 뽕돌은 커봐도  치가 못네다. 독짐(굵음)은 

느릉 몽둥이만썩 네다.

∎벤자리

·어기 / ‘알룬이’53)라고   벤자리는 음력 3월부터 생기고 큰 벤자리

는 마의(장마에) 생기곡 네다.

·어법 / ‘알룬이’는 자리 거릴 때 디 거립네다. 옛날엔 그물 놓멍지(놓으면

서까지) 벤자리 안 잡아수다.

∎방어 

·어기 / 음력 10월부터 12월지우다.

·생태 / 물 중간으로 떠다니는 ‘걸물궤기’우다.

·어법 / 삼치 나끄듯이 나끕네다. 옛날에 무명 아리(가짓줄) 노롱 거 해 

가지고 감물 매기민 버짝네다. 감물 매긴 우의 피 멕입네다. 그놈으로 해 

가지고, 미꾸라지 아매어 가지고 배 막 리멍(달리면서) 훌칩네다. 막 겻

다(당겼다) 늦췃다(늦추었다) 멍 말이우다. 망일민 열댓 개씩 나끄고, 경 

아니민 번찍고 해나수다. 

∎고동베기 

·어기 / 가을이우다.

·생태 / 물 중간으로 떠다니는 ‘걸물궤기’우다.

·어법 / 자리(자리돔) 거릴 때 수경 놓앙 베리다가 고동베기 봐짐(보임)을 

민, “고동베기 왐저!” 멍 ‘자리사둘’54)더레 자릴 립네다. 그놈으 고동베기

53) 벤자리 새끼.

54) ‘자리’(자리돔)를 잡은 둥그런 ‘사둘’(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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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둘(그물) 안터레(안으로) 기어듭네다. 또 자리 거리레(뜨러)55) 보리밥 쌍 

뎅길(다닐) 때 밥을 풀엉 ‘사둘’ 안터레 뿌립네다. 그놈으 밥이  라

앉아감을 민, 고동베기가 바싹 ‘사둘’ 안터레 려들기도 네다. 그놈으 밥

을 먹잰(먹으려고) 당(하다가) 죽는 거우다. 우리도  ‘사둘’ 안에서 250개

지 잡아봐수다.

∎낙(볼락)

·어종 / ‘느릿이’56)도 싯곡, ‘황락’도 싯곡 네다.

·어장/ 대포 포구에서 동서쪽으로 나간 바당에 잇우다.

·어기/ 음력 3월이우다.

·생태/ ‘걸물궤기’는 아니멍도 ‘중물’에57) 떵 사는 궤기우다.

·어법/ ‘베린내’58)나 ‘성귓내’59)에 강 새우를 떠 가지고 새벽 4시만 뒈민 테우 

탕 바당엘 나갑네다. 새우 두어 줌 뿌림을 민 히비슬게 아가민, 락이 

‘대낚시’로 뭄 시작민  아홉시진 뭅네다. ‘대낚시’는 대(낚싯대) 

지레기(길이)보단 궤기술 지레기가 썰 ‘뜨게’60) 다 말이우다. 뽕돌(봉돌)

55) 제주도 사람들은 ‘자리사둘’로 ‘자리’(자리돔) 뜨는 일을 ‘거리다’라고 한다. 

56) ‘느릿이’는 볼락의 일종.

57) ‘중물’은 “물 깊이 중간쯤의 바닷물”이라는 말.

58) ‘베릿내’는 “색달동과 중문동 경계를 이루는 내[川]”라는 말. 이 내를 ‘베릿내’라고 

하는데, 냇줄기 갈래가 여러 개로 벌어진 데서 비롯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벌어지

다’를 ‘베르쓰다’ 또는 ‘베리씨다’라고 한다. 이처럼 ‘베릿내’는 여러 갈래로 ‘베리싸

진 내’라는 말이다. 냇물을 이루는 물받이 땅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여러 물받

이 땅에 떨어지는 빗물이 낮은 데로 흘러들며 만들어진 내가 바로 ‘베릿내’다. 가장 

위쪽의 물받이 땅은 상천리(안덕면) 영아리오름 동북쪽에 애월읍과 경계에 걸쳐진 

‘돌오름’(866m) 동쪽 드넓은 비탈이다. 그다음의 땅은 ‘거린사슴’(743m)과 ‘녹하

지’(620.5m) 사이의 물받이 땅이다. 양쪽 드넓은 물받이 땅에서 내려진 빗물은 제각각 

흘러내리다 ‘녹하지’ 아래 물받이 땅에서 만나고, 다시 ‘녹하지’ 아래 물받이 땅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모두 합쳐져 내려지며 만든 ‘내’가 바로 ‘베릿내’이다.

59) ‘성귓내’는 대포동과 월평동 사이에 있는 건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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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안 매고 술(줄)에 낚시 하나만 아맵네다. 니껍(미끼)은 새우우다. 망일 

땐 여나문 ‘뭇’61) 나끕네다. 경 아니민 대엿 뭇 나끄곡 네다.

∎갯돔(감성동)

·어기 / 장마 전후우다.

·어법 / 옛날은 우리 어머님도 수니까 주만은 바당 게드레기(소라게) 잡앙 

‘빗창’으로 사(빻아) 가지고 니껍 해영 ‘테왁’ 우의서 술(줄)만 드리쳥 갯돔 

나까나수다.

∎고도리(고등어 새끼)

·어기 / 음력 3월 자리(자리돔) 거림(뜸) 시작민 나오는 거우다.

·어법 / 옛날에 이거 ‘자리사둘’로 거려수다. 고도리는 자리(자리돔)광 디 서

꺼졍(섞여) 뎅기당(다니다) 죽는 물건이우다.

∎복쟁이(복어)

·어기 / 봄과 가을이우다.

·생태 / 물 가운디로 왓다갓다 는 ‘걸물궤기’우다.

·어법 / 옛날 우리 나끌 때는 술(줄)에 갈치낚시 양쪽에 ‘섬비’62) 해영 낚시 

무꺼 가지고 물구럭(문어) 니껍(미끼)을 주로 씁네다. 복쟁이 뭄 시작민 ‘가

락치기’63)로 ‘술’ 하나에 두 개씩 물엉 올라옵네다. 그것보고 ‘가락치기’라 

60) ‘뜨게’의 ‘뜨다’는 “줄 따위의 길이가 바라는 것보다 짧다.”는 말이다. 

61) ‘뭇’은 물고기를 세는 단위. 한 ‘뭇’은 물고기 10마리. 

62)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

게 하는 가느다람 막대기 따위”라는 말.

63) 물고기 따위가 계속 무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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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우다.

∎고등어

·어법 / 갈치 나끄레 갓당 나끕네다.

② 저립 낚기

*‘저립’은 재방어라는 말이다. 

[사례12] 우도 주흥동 양순향(1935년생, 남) 씨 

∎저립은 음력 7월과 8월에 새끼 낳으려고 우도로 왔다. 음력 7월에 오는 저

립은 몸집이 작았다. 이때의 저립을 ‘깨저립’이라고 하였다. 

∎산란장은 ‘앞새비’와 ‘박머리’, 물살이 센 곳이다. 썰물을 타고 서쪽에서 어장

으로 달려왔다. 가끔 들물 때 동쪽 바다에서 오는 수도 있다. 

∎낚시는 ‘모도리낚시’, 이깝은 전대미, 고등어, 갈치.

∎사리 때 어부 2, 3명.

∎배 1척에 낚시 2개. 줄 150발, 아리 1발(철사).

∎낮에는 저립이 거치니, 배를 움직이면서 낚는다. 달밤에는 저립이 어지니, 닻 

주고 낚는다. 

∎분배 / 배 1짓, 사람 1짓. 연장은 같이 마련한다. 

∎소금에 절였다가 겨울에 소금 헹구고 무 놓고 국 끓여 먹는 수가 많았다.

∎맛은 암컷이 좋다. 

③ 가다리 낚기

*가파도 사람들은 재방어를 ‘가다리’라고 하였다.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김

영길 번역본)에는 ‘방어’(方魚)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협주(夾註)에서 “속칭 



- 85 -

백여기(白如其), 혹은 가달리(加達里)라고도 한다(俗稱白如其 或加達里)”라고 하였

다. 1995년에 제주도의 안덕면 사계리 고술생(1912년생, 남) 씨에게, 『제주도

해산어류도감』(濟州道海産魚類圖鑑)》64)에 들어 있는 제주도 물고기의 이름과 생

태를 가르침 받았다. 『어류도감』에서 재방어를 본 고 씨는, “이를 ‘가다리’라고 

한다. ‘가다리’도 두 가지가 있다. ‘널저립’과 ‘디저립’”이라고 하였다.  

[사례13] 가파도 김대종(1924년생, 남) 씨  

∎어기 / 가파도에서는 “부종 끝에 가다리 온다”라는 말이 전승되었다. ‘부종’

(付種)은 소서(7월 7일경) 전후였다. 가다리는 가파도 서쪽 바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음력 7월이면 바다에서 가다리가 뛰었다. 동짓달까지 가다리 낚기

가 이루어졌다. 

∎어장 / 가파도 서바당, 넙개, 홀애미섬.

∎어구 / 갈치 주둥이 아래 뽕돌을 채우고, 뽕돌 아래 낚시를 묶었다. 어구는 

살아 있는 갈치 모양이 되었다. 

∎분배 / 퐁선 1척에 3명이 타고 가다리를 낚았다. 풍선과 어구 몫으로 3등

분, 어부마다 각각 1등분씩 받았다. 

∎염장하고 쌀과 물물교환하였다. 

∎30년 전부터 가파도에 가다리는 오지 않았다. 

64) 白文河(1994), 《濟州道海産魚類圖鑑》, 圖書出版 新亞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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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의 물고기 기억

① 닷의 물고기 생태와 어법

*‘닷’은 ‘걸바당’과 ‘펄바당’의 경계지점이다. ‘걸바당’과 ‘펄바당’을 오가는 

물고기들도 ‘닷’에 포함시켰다. ‘닷’ 물고기에 따른 생태와 어법은 다양하

였다. 

[사례14] 서귀포시 대포동 이창옥(1921년생, 남) 씨와 원승국(1921년생, 남) 씨

∎바당장어(바닷장어)

·어장 / ‘걸’65)에도 살곡 ‘펄’66)에도 사는 거우다. ‘펄바당’ 가운디서도 돌 이

신(있는) 디 하영 삽네다.

·어기 /절(四節)이우다.

·어법 / 우럭주낫(우럭주낙) 당 보민 올라옵네다.

∎래기(꼼장어)

·어장 / ‘펄바당’에 많이 살고 간혹 ‘걸바당’에도 싯는디(있는데), ‘걸바당’에 

있는 건 훍읍네다.

·어기 / 봄이우다. 봄 나가민 우럭 잡으랴고 ‘걸바당’에 주낫(주낙)을 놉네다. 

게민 큰 것덜이 간혹 올라옵네다.

·어법 / 주낫 놩 놔두민 무는 거우다. 역불(일부러) ‘래기주낫’(꼼장어주낙)이

라고 해 가지고 가보진 안해수다.

65) ‘걸’은 ‘걸바당’의 줄임말.

66) ‘펄’은 ‘펄바당’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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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어장 / ‘닷’에만 잇입네다.

·어기 / 1년 내낭(내내) 잇주만은 여름에는 잡잰도 아니네다.

·생태 / 황돔 닮아도 황돔 아니우다.

·어법 / 생선을 잡을랴고 해서 주낫을 놓게 뒈민 돌 잇는 딜 사과야(사귀어

야)67) 뒙네다. 게니 ‘닷’에 주낫을 부쩌야 는 거우다. 그러기 따문에 주낫

을 많이 실패봅네다. 니껍(미끼)은 대개 고등어나 물구럭(문어)이우다.

∎아에리(매퉁이)

·어장 / ‘닷’에만 삽네다.

·어기 / 8월에서 10월지우다.

·생태 / 모살치 닮은 건디 색(色子)가 뜰립네다. 모살친 끔(조금) 희는디, 

이놈은 끔 검읍네다. 맛 좁네다. 옛날에 시들시들 려 가지고 죽도 쒀 먹

어나수다. 

∎맹내기[두룹상어]

·어장 / ‘닷’에만 삽네다. 범섬68) 남쪽으로 100메타만 나가민 맹내기 만

네다.

·어기 /절(四節)이우다.

·어법 /그디서 그물질 해 봣는디 그물을 번 놧다가 손잡을 트멍(틈) 없이 맹

내기가 걸어졋더고 마씀.  떼가 설흔 발 잡아서 열 뗄 놧으니까 삼백 발이

67) 여기에서 ‘돌 있는 데를 사귀어야 된다’는 말은, 생선은 펄바다 중에서도 돌이 깔

린 곳이거나 ‘걸바당’와 ‘펄바당’ 경계지점인 ‘닷’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생선을 

잡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곳을 찾아가야 했다는 말이다.  

68) 서귀포시 법환동 남쪽 1.3㎞ 해상에 있는 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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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 손잡을 트멍이 없이 ‘맹낵이’가 걸려십데다. 그때가 3월쯤이라수다. ‘맹

낵이’는 주낫으로도 잡읍네다.

∎갈치

·어장 /‘걸’에도 살곡 ‘펄’에도 살곡 네다.

·어기 / 음력 7월 보름부터 동짓지 뭅네다.

·생태 / ‘걸물궤기’우다.  

·어법① / 밤에 갈치술로 나끕네다. 니껍 어시민(없으면) 고도리로 갈치 하나

만 나끔(낚기)을 민 배 안네 사름은 딱 그 갈치 니껍으로 나끕네다. ‘웨

살’이고 조금이고 이 엇입네다. 옛날엔 불도 안 싸고(밝히고) 나까나수다. 갈

친 ‘걸물궤기’라 댓 발에도 물고 열 발 수심에도 뭅네다. 밤의  신 밤의고 

어둑은 밤의고 나강(나가서) 배 탕 나강 닷(닻) 주어 가지고 밸 세웁네다. 갈

치술 잡앙 배 파락69)에서 훌텃다(훑었다) 말이우다. 갈치가 물엇댄 민 재깍

네다. 기면은 낚시가 두 개니까 양 가달에 하나씩 물엉 올라올 때도 잇

곡, 하나만 물엉 올라올 때도 잇입네다. 만일에 세 사름이 갈치 나끄레 갓다

민,  사름이 갈치를 막 나끈다 말이우다. “거 멧발 리에서 물엄수꽈(물고 

있습니까)?” 민, 아주지 안네다. 아주지 안민 그 사름 나끄는 거 보

면서 뽕돌(봉돌) 드리칠 때 딱 준비햇당, 드리칠 때는 찌(같이) 드리쳐 가지

고 두어 발 더 준다 말이우다. 더 주어 가지고 끔씩 올리곡 올리곡 햄시민

(하고 있으면) 갈치 무는 리(고비)를 아집네다. “야, 요 리에서 나깜구나

(낚고 있구나)!” 이거거든 마씀. 생전 아주지 안네다. 이것라(이것보고) 

‘묻음갈치술’이라고 네다.

·어법② / 동짓 뒈어가민 갈치가 새끼를 치려고 디(가에) 들어옵네다. 갈

69) 돛배 따위의 양쪽 가의 위쪽에 바깥으로 둘러붙은 나무판자. 부자리의 바로 윗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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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술에 뽕돌 지(잦게) 맵네다. 또 줄 밑에는 ‘리머리’70)라고 잇우다. 갈치

가 잘 부뜨게 는 건 ‘리머리’ 멘듦이 호랭이라수다. 그거 잘 멘들지 안

민 갈치가 잘 차질 아니네다. ‘흘림갈치’는 밤의 배를 흘리멍 나끄는 거우

다. 밤의 름이 건드렁민 풍선에 돗(돛) 곡 배 흘려줘 가멍 ‘흘림갈치

술’을 다 풀어주어 가지고 만이 앉입네다. 그것도 름(바람)에 맞추앙 배걸

음을 잘해야지 경 아니민 갈치가 잘 물질 아니네다.

② 봄갈치 낚기

*‘봄갈치’는 “봄에 낚는 갈치”라는 말이다. 

[사례15]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봄갈치는 낮에 낚았다. 이때 평대리 사람들은 제주시 앞에 있는 ‘펄바다’까지 

가는 수도 있었다. ‘갈치술’은 고정배기(곧추)로 80발 드리웠다가 한 발쯤 들어

서 ‘푸껐다’71). 

∎갈치를 낚자마자 국 끓이면 설사가 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기가 떨어져

서 설사가 나지 않았다.   

∎갈치를 많이 낚으면 사울대(상앗대)에 수건을 잘라매고 배에 세웠다. 이것은 

고기 사가기를 바라는 징표였다.    

③ 실갈치 낚기

*‘실갈치’는 “가을에 낚는 갈치”라는 말이다. 

70) 납 따위로 측면을 정삼각형으로 만든 봉돌. 

71) ‘푸껐다’의 ‘푸끄다’는 “고기를 유인하려고 낚싯줄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는 말. 



- 90 -

[사례16]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어기 / 처서(8월 23일경)부터 상강(10월 23일경)까지였다. 물때는 조금 때 

낚았다. 웨살 때에는 물살을 이기지 못하여 갈치 낚기가 버거웠다. 달밤에는 

갈치가 잘 물지 않아서 꺼렸다. 갈치는 여름에 ‘펄바다’에 갔다가 가을에는 갯

가 쪽으로 왔다. 한동리 지경 ‘반빌레’로 들어왔다가 평대리 지경 ‘옆난이루’ 

쪽으로 빠졌다. 들어올 때는 다섯 발 수심으로 들어왔다. 새벽에 나갈 때는 배

가 빵빵하였다.  

∎어장 / 걸바다와 펄바다를 가리지 않았다. 갈치는 고도리와 각재기를 먹으려

고 몰려들었다. 

∎어구 / 각자 ‘갈치술’ 1개씩 마련하였다. 낚시는 2개 달렸다. 늬껍은 자잘한 

갈치 ‘른’72) 것이었다. 바당궤기(바닷고기)는 배가 불면 더 잘 물었다.  

∎배 / 배 1척에 3명이 탔다. 고물에는 선주가 차지하였고, 이물에는 심부름 

잘 거드는 사람이 차지하였다. 한 배에 3명이 타면 ‘갈치술’과 ‘갈치술’이 서로 

얽히지 않아서 좋았다. ‘갈치술’과 ‘갈치술’이 얽히는 일을 ‘술맞음’이라고 하였

다. 배 이물에 앉아서 갈치를 낚는 ‘갈치술’을 ‘이물술’, 배  고물에 앉아서 갈

치를 낚는 ‘갈치술’을 ‘고물술’, 그리고 배 ‘한장’73)에 앉아서 갈치를 낚는 ‘갈

치술’을 ‘한장술’이라고 하였다. 간혹 네 사람이 타서 갈치를 낚을 때는 ‘한장’

에 두 사람이 앉는 수도 있었다. ‘한장’을 ‘허릿대밋’이라고도 하였다. 새벽에 

낚은 갈치를 ‘새벡갈치’라고 하였다. ‘새벡갈치’는 싱싱하였다.    

∎뱃삯은 1뭇당 2개였다.   

∎한 씨는 하룻밤에 갈치 21뭇을 낚았던 적이 있다. 갈치 10마리를 ‘1뭇’이라

고 하였다.   

∎물물교환 / 음력 8월, 한 씨 부인은 한동리(구좌읍)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

72) ‘른’의 ‘르다’는 “미끼로 쓸 갈치의 살을 자르다”라는 말.

73) ‘한장’은 “거룻배 맨 한가운데의 칸”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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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갈치와 모믈(메밀)을 물물교환하였다. 갈치 5마리에 모믈 한 말 물물교환 조

건이었다. 이렇게 갈치와 모믈을 물물교환하는 일을 “모믈에 드린다”고 하였다. 

상강(10월 23일경) 이후에는 다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모믈을 받아 왔다. 

④ 갈치 낚기

*월령리 사람들은 봄에 낚는 갈치를 ‘봄갈이’, 가을에 낚는 갈치를 ‘실갈치’

라고 하였다. 갈치 낚기는 풍선을 타고 다녔다.  

[사례17] 한경면 월령리 양창부(1926년생, 남) 씨  

∎봄갈치

·어기 / 음력 3, 4월 중 밤.

·어장 / 차귀도 알더레 막 나간 곳이었다. 

·름이 좋으민 3, 4시간 배질, 름이 엇이민 고생이다. 풍선 1척에 어부 5, 

6명이 탔다. ‘선개’는 5분의 1이었다.  

·어구는 생선 낚는 것과 같았다. 다만 낚시만 조금 달랐다. 

∎실갈치

·어기 / 음력 9월부터 상강(10월 23일경) 때까지 밤.

·어장 / 비양도 주변이었다. 

○ 펄바당의 물고기 기억

① 펄바당 물고기 생태와 어법

*‘펄바당’은 ‘걸바당’과 ‘닷’을 넘어선 바다이다. ‘펄바당’은 밑바닥에 펄이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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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다. ‘펄바당’에는 일정한 물고기들이 산다. 또 ‘펄바당’ 물고기에 따른 생

태와 어법은 다양하였다. 

[사례18] 서귀포시 대포동 이창옥(1921년생, 남) 씨와 원승국(1921년생, 남) 씨 

∎솔라니(옥돔)

·어장 / ‘펄바당’에만 주장 해영 사는 거우다.

·어기 / 1년 내낭(내내) 잇주만은 6, 7, 8월엔 ‘자리’(자리돔)가 하영 낭 판로

가 좋아부난 나끄지 안네다. 경고 6, 7월에 그 벳살(볕살) 맞이민 썩어 붑

네다. 또 청명(4월 5일경) 넘어가민 맛이 좀 떨어집네다.  

·생태 / 영등부터 음력 월지는 ‘진독내’74) 나는 게 잇입네다. ‘솔라니’

마다 나진 아니네다. ‘진독내’ 나는 것이 가끔 하나이나 잇입네다. 100여 

개에 나 시나마아(있으나마나) 네다. ‘진독내’ 과게 나는 놈은 냄살 나

그네 먹도 못네다. 국 끓여도 그렇고, 구어도 그렇고, 보까도 그럽네다.

·어법 / 낚시나 주낫(주낙)으로 나끕네다.

∎조기

·청조기 / 가끔 잇는 거우다.

·황조기 / 뻘겅네다. 가끔 하나씩 무는디 훍읍네다. 눈도 우럭 눈보단 큽네

다.

·잇발검은조기 / 여기선 잇발검은조기가 하영(많이) 납네다.

·흰조기 / 가끔 무는 거우다.

· 어장 / 조기는 ‘펄바당’에서도 ‘중물’75)에만, 멜발(멸치떼) 조름에만 조치는

(쫓는) 궤기우다. 거보고 ‘걸물궤기’라고 네다. 조기가 걸물에 뎅기당(다니다

74) 바닷고기에서 나는 고약한 비린내.

75) 중간 정도 깊이의 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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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걸리민 물곡, 만이 잇지 아니는 궤기우다. ‘솔라니’는 펄 속에 묻어졌

다가 웨줄로나 주낫으로 나끄는(낚는) 사름이 드리치민 나오라서 물고 주만

은, 이 조기는 물 중간으로 아뎅깁네다. 이것라 ‘걸물궤기’라고 는 거우

다.

·어기 / 눈 하영(많이) 오는 해에는 음력 10월부터 조기가 생기곡, 눈 아니 오

는 해는 동짓 그믈어사 조기가 들어옵네다.

·어법 /낚시나 주낫으로 나끕네다.

∎홍어

·어기 / 절(四節) 나는 거우다.

·어법 / ‘솔라니’ 나끌 때 하나이나 올라오는 거우다.

∎상어

·생태 / 맛도 좋아 회로도 먹곡 네다. 지금은 그렇게 멀리 가도 그런 상어 

잡아오는 거 못 봄네다.

·어법 / 옛날엔 낚시로 ‘솔라니’ 못 잡으민 상어로 ‘뱃짐’76) 채왓당(채웠다가) 

‘솔라니’ 잡아지민 그건 물러레(물로) 던져불멍(던져버리면서) 해나수다.

∎서치(서대기)

·어기 / 절(四節)이우다.

·생태 / 지금 양식는 궤기 광어 닮은 거우다. 광어고 비슷는디 색(色

子)가 뜰립네다.

·어법 / 이 바당엔 하진 안네다. ‘솔라니’ 나끄레 갓당(갔다가)  사름이 대

76) 배에 싣는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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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 개, 이녁 반찬 정도로 나끕네다.

∎청푼체

·어기 / 이거 10월  (달) 놀아먹당 기여나 부립네다.

·생태 / 어떤 사름은 ‘도새기’라고도 는디, 일름이 두 가지우다. 머리빡은 뭉

클락고 꽁뎅이더렌 랑주(짜름하지).

·어법 / 솔라니주낫(옥돔주낙)에 찌(같이) 올라옵네다.

∎치(달고기)

·어장 / ‘펄바당’ ‘중물’77)에 떵 삽네다.

·어법 / 루 ‘망 일민’78) 대여섯 개 올라옵네다. 이거 조기 새끼 주낫에 물

엉 올라오람시민 져그네(삼켜서는) 낚시 걸어지지 안해도 그냥 올라오는 수

가 잇입네다.

② 바당락

*‘바당락’은 불볼락이다. 

[사례19]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어기 / 섣달부터 음력 3월까지 낮에. 

∎어장 / ‘맹내기왓’79) ‘’80)털어지민 ‘펄바당’.

77) 중간 정도 깊이의 물속.

78) ‘소망일다’는 “어떤 일이 다행스럽게 마음 같이 잘 해내다.”라는 의미의 말이다. 

79) ‘맹내기왓’은 “두릅상어 밭”이라는 말. 

80) ‘’은 “걸바다와 펄바다의 경계”라는 말. 평대리 사람들은 종달리 지경에 있는 ‘지

미봉’ 바깥으로 성산읍 수산리 지경에 있는 ‘수산봉’이 나온 지점으로 가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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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 손줄낚시 10∼30개를 달아맸다. 

③ 오토미

*‘오토미’는 옥돔이라는 말이다. 

[사례20]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어기 / 동짓달부터 음력 3월까지 낮에. 

∎어장 / ‘맹내기왓’ 베낏디 ‘얼’81)에서 비교적 잘 물었다.

∎어구 / 손줄낚시에 낚시 2개 달아맨 것이다. 늬껍은 ‘지늬껍’82)이었다. 

∎어법 / 닷돌을 놓고 끌면서 낚았다. 

  

④ 솔래기와 오토미

*‘솔래기’와 ‘오토미’는 표준어로 대역하면 옥돔이지만, 평대리 사람들은 옥돔을 

‘솔래기’와 ‘오토미’로 구분하였다. 

[사례21] 구좌읍 평대리 한윤혁(1920년생, 남) 씨

∎솔래기 / ‘솔래기’와 ‘오토미’는 꼭 닮지만, ‘솔래기’는 펄 속에 산다. 그러니 

살이 ‘또락지지’83)못하다. 

∎오토미 / ‘솔래기’와 ‘오토미’는 꼭 닮은 고기지만, ‘얼’84)에 의지하여 사니 

살이 ‘또락지고’ 맛이 좋았다. 

81) ‘얼’은 “펄바다 속에 있는 빌레(너럭바위)”라는 말.

82) ‘지늬껍’은 “자기 미끼”라는 말로 오토미(옥돔) 살코기이다. 

83) ‘또락지지’의 ‘또락지다’는 “살코기 따위가 무르지 않고 단단하다”라는 말.

84) ‘얼’은 “펄바다 속에 있는 바윗돌”이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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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생선 낚기

*월령리 사람들은 옥돔을 ‘생선’이라고 한다. 월령리 사람들은 낚시로 ‘생선’을 

낚았다. 하나의 풍선에 어부 5, 6명이 타고 갔다. 

[사례22] 한경면 월령리 양창부(1926년생, 남) 씨 

∎어기 / 음력 2∼4월, 물때는 두물날(두무날)부터 다섯물(다섯무날)날까지다.

∎어장 / ‘펄바당’ 중 골(골짜기)에서 낚았다. 동산에는 물지 않았다. ‘골’과 

‘동산’은 가늠으로 가렸다. 

∎어구 / ‘섬비’85)는 윤유리낭으로 만들었다. ‘섬비’ 양쪽에 낚시 하나씩 달아

맸다. 

∎남의 배에 부떵 갔을 때는 ‘선개’(船價)는 5분의 1이었다. 

⑥ 펄바당 낚시질

*고성리와 신양리 바다는 ‘걸바당’과 ‘펄바당’, 그리고 ‘얼담’으로 구성되었다. 

‘걸바당’은 바닷가에서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 조간대 연안을 지나 일정한 선상

의 지점까지, 바다가와 ‘펄바당’ 사이에 있는 용암 자죽이 돌이나 암반으로 깔

려 있는 곳이고, ‘펄바당’은 바다 밑에 개펄이 깔린 바다이다. 그리고 ‘얼담’은 

‘걸바당’과 ‘펄바당’ 경계선에 있는 바다이다. ‘걸바당’의 대표적인 물고기는 

‘생선’(황동)이고, ‘펄바당’의 대표적인 물고기는 ‘솔래기’(옥돔)이다. 

[사례23] 성산읍 신양리 오성홍(1926년생, 남) 씨 

∎어기 / 음력 10월부터 음력 5월까지. 여름에 ‘솔래기’는 ‘빈독내’86)난다고 

85)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

게 하는 가느다람 막대기 따위”라는 말.

86) ‘솔래기’에서 나는 고약한 비린내. 일부 지역에서는 ‘진독내’라고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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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안 먹읍주. 음력 8월에 멩질 제숙레 조금 뎅기주.

∎청명(4월 5일경) 이후부터는 ‘머정 간다’.87)청명 넘어가민 바당이 아 부난, 

심 놓앙 머정 뎅기주. 하늬름에 머정 갓다가 마름이 자꾸 분다. 

∎‘큰배’, 삼대선, 스물여섯 자나 스물일곱 자 길이주. 보통 6명이 승선주. 

닷 놓앙 밸 흘리주. 그디 가민 한라산만 보이주. 궤기술은  사름이 1개 소유

는디, 길이는 80발. 줄 끝에 윤유리낭을 멘든 ‘섬비’88) 양쪽에 낚시 무껑. 

니껍은 뭉게 류왕 겁죽 벳경 칼로 오리주.

∎각자  가쟝 가주. 화덕에 솟 큼직 거 앉히주.

○ 자유 토론

87) ‘머정간다’는 “비교적 먼바다에서 여러 날 물고기 따위를 잡으러 가는 일”이라는 

말. 

88) ‘섬비’는 “낚싯줄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 낚시 두 개가 서로 엉키지 않게 사이를 두

게 하는 가느다람 막대기 따위”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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